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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최근 K-Food가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K-Food는 단순한 식품 및 요리의 경계를 넘어 중요한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아, 국경을 넘어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맛과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음식의 세계적 유행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Food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한국 식품 산업이 한층 더 다양하고 복잡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이자,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해야 할 피할 수 없는 임무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식품 산업은 푸드테크라는 혁신적 분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진보는 

식품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단계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하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소비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새로운 식품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며,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북은 여러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식품 산업과 푸드테크 트렌드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대한민국 식품 산업의 미래를 함께 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Food & Beverage 산업의 미래가 더욱 밝고 혁신적인 도약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K-Food의 전세계적 유행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여러분 곁에 

삼일회계법인이 늘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일회계법인 

Food & Beverage Sector Team

 F&B 산업의 현황, 회계 및 세무 Guidebook 1



Contents

01 Food & Beverage 산업의 현황 03

1. Food & Beverage 산업 개요 04

2. 국내 음식료 산업 현황 및 전망 07

3. 음식료 산업의 성장동력: K-Food 16

4. F&B Deal Trend 23

02 Food & Beverage 산업의 회계 이슈 25

1.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K-IFRS 제1118호) 26

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29

3. 거래가격 34

4. 본인 VS 대리인 37

5. 유상사급 39

6. 고객충성제도 41

7. 수익의 기간귀속 45

8. 재고자산 46

9. 생물자산 48

10. 상표권-사업결합 49

03 Food & Beverage 산업의 세무 이슈 51

1. 유통업체 판촉행사 관련 세무이슈 52

2. 유통업체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관련 세무이슈 55

3. 의제매입세액공제 세무이슈 58

4. 식품의 가공·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이슈 62

5.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보전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65

6. K-Food 해외사업전략과 이전가격 67

7. 현지화 전략 하 본사의 일반적인 TP 청구항목 71

Appendix 73

1. F&B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기초 회계 사항 74

2. F&B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기초 세무 사항 82

3. 음식료 업계 M&A History 93

Contacts 99

Samil PwC2



Food & Beverage  

산업의 현황

01

 F&B 산업의 현황, 회계 및 세무 Guidebook 3



곡물 가공업 식품 가공업

1. Food & Beverage (이하 음식료) 산업 개요

① 음식료 산업 정의

음식료 산업은 식품과 음료를 포함해 인간이 섭취하는 모든 제품과 관련된 산업을 의미한다. 농·

축·수산물을 원재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유통, 외식 등 소비자에게 최종적

으로 전달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한다. 즉, 원재료의 생산부터 가공, 유통, 판매, 외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제활동이 포함된 광범위한 산업이다.

세부적으로는 투입 원재료와 가공 정도에 따라 곡물가공업 등 소재식품 산업과 식품가공업 중심의 

가공식품 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주류 산업은 사업 특성과 규제 체계의 차이로 인해 별도의 

산업군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음식료 산업 Value Chain

 
곡물 원재료

소맥

옥수수

대두

원당

 
소재식품

제분-밀가루

CJ제일제당,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제분

전분/전당

대상, 삼양사

유지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상 

제당-설탕

CJ제일제당, 삼양사, TS대한제당

 
가공식품

면류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풀무원

제과

농심, 오리온, 롯데웰푸드, 

해태제과, 크라운제과

빵류

SPC그룹, CJ푸드빌, 신라명과

음료

빙과

롯데칠성, 동서식품, 동아오츠카,  

코카콜라음료

빙그레, 롯데웰푸드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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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음식료 산업 주요 특징

음식료 산업은 필수재 중심 산업으로 경기 변동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다. 반면 국제 곡물

가격, 기후 변화, 환율, 운임 등 외부 변수에 따른 원가 부담이 커 수익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

한 브랜드와 유통망을 기반으로 진입장벽이 높고 일부 제품군에서는 과점 구조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국내 시장은 성숙 단계에 접어들어 성장 여력이 제한적이어서,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과 신

규 사업 확대를 통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③ 글로벌 음식료 시장

글로벌 음식료 시장 규모는 2019년 7.8조 달러에서 2025년 8.7조 달러로 확대되며 최근 6년간 연

평균성장률(CAGR) 1.8%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경기 둔화 및 인플레이션에 따른 제품 

가격 인상과 이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음식료 시장은 인구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 감소와 식품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 건강·웰니스 식품 수요 확

대 등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규모는 2025년 8.7조 달러에

서 2026년 9.0조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과 2026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5.2%, 

4.4% 성장해 과거 대비 성장 모멘텀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음식료 시장 규모 (단위: 십억 달러)

Source: 식품산업통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삼일PwC경영연구원

주) 제조업만 포함되며, 외식업은 포함되지 않음

4,025 3,971 4,115 4,113 4,223 4,332 4,572 4,760 

2,963 2,581 2,877 3,040 2,954 3,024 3,201 3,339 
824 819 

919 887 880 877 890 944 7,812 7,371 
7,911 8,040 8,057 8,233 8,663 9,043 

식료품 음료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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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26 
149 

169 177 
189 

④ 국내 음식료 시장

국내 음식료 시장 규모(음식료품 제조업 기준)는 글로벌 시장과 달리 2019년 126조 원에서 2024년 

189조 원으로 확대되며, 최근 5년간 연평균성장률(CAGR) 6.9%의 견조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이

러한 성장은 음식료 가격 상승, 밀키트 등 간편식 수요 확대, 해외 소비자의 K-Food 관심 증가 등

에 기인한다. 특히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품목 다변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에 힘입어, 같은 기

간 수출 또한 연평균 6.1%(CAGR) 성장하며 시장 성장세를 뒷받침한 점이 주목된다.

국내 음식료 시장 규모 (단위: 조 원)

Source: 식품산업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주) 제조업만 포함되며, 외식업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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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음식료 산업 현황 및 전망 

① 실적 현황

전반적 동향

국내 음식료 산업은 내수 시장과 K-Food 중심의 해외 시장으로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내수 

시장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나, 원가 부담 완화와 가격 전가력 확보에 힘입어 외형 성장보다 수

익성 개선이 부각되는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반면 해외 시장은 글로벌 소비층 확대와 한국 식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를 기반으로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내수 시장의 성장 여력이 제한적인 가운데 K-Food 수출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은 국내 음식료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향후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매출 및 수익성 현황

음식료 업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가격 인상과 내식 수요 증가에 힘입어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

록했으나, 2023년부터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소비 둔화 영향이 본격화되어 성장세가 

둔화되었다. 상장 음식료 기업의 합산 매출은 2022년 전년 대비 16% 증가한 151조 원을 기록한 이

후, 2023년에는 7% 감소했으며, 2024~2025년에도 1% 내외의 제한적인 성장에 그쳤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은 제품 가격 인상과 비용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건강식·간편식(HMR) 

확대, 온라인 채널 강화, 해외 사업 확장 등을 통해 실적 방어에 나섰다. 특히 K-Food에 대한 글로

벌 수요 확대와 해외 시장 성장에 힘입어 일부 기업은 국내 수요 부진을 상쇄하며 견조한 매출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수익성은 2024년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곡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매출원가율은 

2021년 76.6%에서 2023년 77.7%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국제 곡물가격 안정화와 가격 인상 효과

가 반영되면서 2024년 76.5%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매출총이익률(GPM)은 2023년 22.3%에서 

2024년 23.5%로 개선되었다. 이는 원재료 가격 부담 완화와 함께 주요 기업들의 가격 결정력이 유

지된 결과로 해석된다.

영업이익 역시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2023년 6.7조 원까지 감소했으나, 2024

년에는 7.9조 원으로 전년 대비 18.8%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영업이익률(OPM)은 

2023년 4.8%에서 2024년 5.6%로 상승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하였다. 비용 효율화, 원가 

안정화, 고수익 제품 비중 확대, 해외 사업 성장 등이 수익성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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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체 상장사 대상 (단위: 조 원)

음식료 기업 실적 현황

2021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130.1 151.0 140.3 141.9 143.0

YoY 41% 16% -7% 1% 1%

매출원가 99.7 117.0 109.0 108.6 110.1

GPM 23.4% 22.5% 22.3% 23.5% 23.0%

영업이익 7.0 7.4 6.7 7.9 7.8

OPM 5.4% 4.9% 4.8% 5.6% 5.4%

Source: Quantiwise,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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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수 전망 

수익 요소 방향성 내용

Price
국내: 소폭 상승

해외: 인상 지속

국내

•	신정부 출범 이후 물가 안정 기조가 강화되면서 추가 가격 

인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최근에도 일부 품목 중심의 가격 조정은 이어지고 있으나, 

전면적 가격 인상보다는 제품 리뉴얼·프리미엄 제품 확대,  

용량 조정, 판촉 및 할인 축소 등을 활용한 우회적 가격 전가 

전략을 병행 

해외 

•	K-Food에 대한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현지 시장 내 브랜드 

경쟁력 강화로 국내 대비 가격 전가가 용이한 구조.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대응해 주요 시장에서 5~15% 

수준의 가격 인상을 지속 추진

Quantity
국내: 정체

해외: 고성장

•	내수: 내수 부진과 인구 감소에 따른 성장 한계

•	해외: K-Food 열풍 지속되며, 판매량 증가

Cost 상승
•	곡물가 하향 안정화 지속

•	환율 및 해상운임은 상승하며 원가 부담 가중

② 음식료 산업 전망: P(가격), Q(물량), C(비용) 분석

음식료 업종의 이익은 가격(P), 물량(Q), 비용(C)의 변화에 의해 결정되며, 향후 실적은 국내 가격 방

어력과 해외 판매량 증가가 고환율·고운임에 따른 원가 부담을 얼마나 상쇄할 수 있는지가 핵심 변

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료 기업 실적 전망 (상위 15개 기업 대상, 단위: 조 원)

주) 매출액 기준 상위 15개 업체: CJ제일제당, 하림지주, 동원산업, 대상, 롯데웰푸드, 오리온, 농심 등

Source: Quantiwise, 삼일PwC경영연구원

2022 2023 2024 2025 2026E

매출액 81.5 81.2 81.8 85.1 90.8

매출원가 18.8 19.0 20.3 20.5 21.9

GPM 23.0% 23.4% 24.8% 24.1% 24.1%

영업이익 4.7 4.2 4.9 4.9 5.7

OPM 5.7% 5.2% 6.0% 5.8%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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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식료 가격은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일정 시차를 두고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다만 식품은 소비자물가와 밀접하게 연관된 품목인 만큼 가격 정책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와 소

비자 부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는 특징이 있다.

2024년 하반기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다소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음식료 업체들은 누

적된 원가 부담과 고환율 영향으로 2025년 초 대규모 가격 인상을 단행하였다. 실제로 오뚜기, CJ

제일제당, 롯데웰푸드, 농심, 빙그레, 매일유업, 서울우유 등이 주요 제품 가격을 5~13% 수준 인상

하며 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다만 신정부 출범 이후 물가 안정 정책이 강화되면서 추가적인 국내 가격 인상은 제한적으로 나타

나고 있다. 최근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 일부 품목 가격을 조정하였으나, 전면적인 가격 인상보다

는 품목별·채널별 선별 인상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정부와 소비자 여론을 의식

해 가격 전가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Source: 통계청, 삼일PwC경영연구원

소비자물가 상승률 (단위: 전년동월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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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가격) 전망: 국내 상승폭 둔화, 해외는 가격 인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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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음식료 가격 인상 내역: 국내

기업명 날짜 내용 인상률

오뚜기 

25.02 편의점 카레·짜장분말·스프 등 약 12%

25.05 진라면 등 라면 16종, 카레·짜장류 라면 7.5%, 카레·짜장 13.6%

26.07 카레·케첩·당면·후추 등 29종
카레/케첩 6.1%, 당면 10.0%, 

후추 17.0%

롯데웰푸드 25.02 빼빼로 등 26종 평균 9.5%

CJ제일제당
25.02 비비고·스팸 등 대표 제품 5~10% 수준

26.07 햇반·만두·생선구이 등 27개 품목 평균 8% (품목별 4~12%) 

농심 25.03 17개 브랜드 출고가 인상 평균 7.2%

빙그레
25.03 붕어싸만코 등 약 10%

25.05 요플레·닥터캡슐 등 발효유 약 5%

매일유업 25.05 우유·유제품 51종 평균 8.9%

서울우유 25.05 유제품 54종 평균 7.5%

해외

반면 해외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 전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리온과 롯데웰푸드는 러

시아·인도·카자흐스탄·파키스탄 등 주요 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단행했으며, 농심과 삼양식품도 미

국 시장에서 각각 신라면과 불닭볶음면 가격을 인상하며 원가 및 관세 부담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에도 코코아·유지류·유제품 등 주요 원재료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격 인상 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는 정부의 물가 관리 기조가 유지되

는 가운데 전면적 가격 인상보다는 제품 믹스 개선, 판촉 축소, 해외 가격 전가 등을 통한 수익성 

방어 전략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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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음식료 가격 인상 내역: 해외

기업명 날짜 국가 내용

오리온
24.10 베트남 초코파이 가격 6% 인상

25.09 러시아 초코파이, 초코송이 등9개 제품 5~7% 인상

롯데웰푸드

25.01 벨기에 전품목 25% 인상

25.03 카자흐스탄 전품목 10% 인상

25.03 인도 건과·빙과 5~10% 인상

25.10 카자흐스탄 일부 품목 3% 인상

26.1H 인도 빙과 5~10% 인상

26.1H 러시아 초코파이 등 5~11% 인상

26.1H 파키스탄 스낵 등 10~15% 인상

삼양식품 25.10 미국 라면 10% 수준 인상

농심 25.07 미국 신라면 등 10% 인상

국내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국내 음식료 시장의 성장 여력은 제한적이다. 식품은 필수

소비재 특성상 경기 변동에 대한 방어력이 높지만, 인구 감소와 소비 둔화가 맞물리며 절대적 시장 

규모 확대는 정체되는 모습이다.

실제로 국내 음식료 소매판매액 지수는 2021년을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회복이 제한적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도 코로나19 이후 소비 정상화와 외식 채널 회복,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도 국내 시장은 물량 성장보다는 가격 인상, 프리미엄 제품 확대, 제품 믹스 개선 등을 통한 단

가 상승 중심의 성장이 예상되며, 업체들의 성장 동력은 점차 해외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Q(물량) 전망: 내수시장 정체 vs. 해외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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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음식료 업종의 해외 진출은 1990년대부터 시작되어, 최근에는 K-Food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현지 

생산 거점 확대를 바탕으로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국내 시장이 인구 감소와 소비 둔화로 성장성이 제한되는 반면, 해외 시장은 수출 확대와 현지 법인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구조적인 성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실제 한국 음식료 수출액은 2020년 

82.7억 달러에서 2025년 114.8억 달러로 지속 증가하였으며, 주요 음식료 업체의 합산 해외 매출 비

중 역시 2018년 28% 수준에서 2025년 50%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 소비 둔화, 관세 부담 및 환율 변동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 

가격 인상과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라면, 스낵, 간편식 등 K-Food

의 글로벌 수요 확대와 현지 유통망 강화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문의 물량(Q) 성장은 국내 시장의 성장 

둔화를 보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내 인구 현황 및 전망 (단위: 만 명) 국내 소매판매액 지수

Source: 통계청, 삼일PwC경영연구원 Source: 통계청, 삼일PwC경영연구원

주) 2020=100, 불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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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료 수출액 (단위: 억 달러) 주요 음식료업체*의 해외 매출 비중 (단위: %)

Source: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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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곡물 자급률 약 20%)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환

율 및 해상운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소맥, 옥수수, 대두, 원당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은 공급망 불

안정에도 불구, 양호한 작황에 따라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원/달러 환율과 해상운임

(BDI)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원재료 조달 비용 부담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제품 가격 인상 압

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곡물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식음료 산업의 주요 원재료인 소맥, 옥수수, 대두, 원당 가격은 2022~2023년 고점 대비 안정적

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원당 가격은 공급 개선 영향으로 큰 폭의 조정을 거쳤으며, 곡물 가

격 전반은 수급 균형 회복에 따라 과거 대비 낮은 수준에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C(비용) 전망: 원재료가 상승 압력

Source: Bloomberg, 삼일PwC경영연구원

국제 곡물가 추이 (단위: 달러/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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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및 운임(BDI)

Source: Quantiwise, 삼일PwC경영연구원

환율 및 운임

해상운임(BDI)은 코로나19 기간 급등(’20.1월 487 → ’21.9월 5,167) 이후 상당 기간 조정을 거쳤으

나, 2025년 초 저점을 기록한 후 회복세를 보이며 최근 3,000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또한,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기조와 글로벌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1,500원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 

한국의 음식료 산업은 주요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고환율·고운임 환경이 원가 부담으로 작

용한다. 따라서 원재료 및 물류비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적절히 전가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저하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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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현황 

국내 식료품 수출액은 2025년 114.8억 달러를 기록하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6.2% 성장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성장세가 더욱 뚜렷해졌으며,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2026년 상반기 수출액도 전

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한 61.5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많은 

국내 식품기업들이 해외 현지 생산 및 판매를 확대하고 있어, 실제 K-Food의 글로벌 시장 규모와 

성장세는 통계상 수출액보다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료 수출액 추이 (달러: 억 달러)

Source: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3. 음식료 산업의 성장동력: K-Food

10개년 CAGR 6.2%

10.5%

63.1 68.3 73.2 75.2 78.7 82.7 
92.9 97.8 101.6 108.9 114.8 

55.6 61.5 

지역별

2025년 기준으로 중국(19.3억 달러, 총 수출 중 17%), 미국(18.8억 달러, 16%), 일본(17.9억 달러, 

16%)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았다. 일본은 여전히 주요 시장으로 자리하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수

출 규모가 비교적 정체된 반면, 미국은 K-Culture 확산과 현지 소비층 확대를 바탕으로 가장 가파

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했다. 중국 역시 한류 열풍과 함께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며 일본과의 격차를 크게 축소하였다. 이는 K-Food 수출이 특정 국가 중심에서 벗어나 북미

와 아시아 전반으로 다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요 국가별 K-Food 수출액 추이 (단위: 억 달러)

Source: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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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2025년 기준 K-Food 수출은 가공식품이 45.4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가공식품 수출은 2015년 대비 약 2.7배 증가한 반면,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1.7

배, 1.6배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K-Food 수출의 무게중심이 원재료 중심에서 브랜드와 가공기

술 기반의 고부가가치 식품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K- Food 성장세의 중심에는 라면이 있다. 라면은 2025년 기준 월평균 수

출액 1억 2,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주요 품목 가운데 가장 큰 수출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2

개년 평균 성장률도 26%에 달해 K-Food 열풍을 견인하고 있다. 또한 김(5,300만 달러, 13%), 빙

과(1,000만 달러, 13%), 과자(900만 달러, 12%) 역시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글로벌 소비

자 저변 확대를 이끌고 있다. 특히 김은 높은 수출 규모와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라면에 이어 

K-Food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품목별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Source: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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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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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업별 동향 

2025년 기준 국내 주요 식음료 기업 중 해외 매출 비중이 30%를 상회하는 기업은 삼양식품, 오리

온, CJ제일제당, 농심, 대상, 롯데칠성이다. 특히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비중이 80% 수준에 도달하

며 글로벌 사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자리잡았고, 롯데칠성 역시 해외 사업 확대에 힘입어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제과 부문은 아시아 신흥시장 중심으로, 가공식품 부문은 미국 및 유럽 등 선진

국 시장 중심으로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기업별로는 CJ제일제당과 농심이 북미 시장에서 가

공식품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오리온은 중국·베트남·러시아 등 아시아 시장에서 견조한 성장세

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음식료 기업 해외 매출 비중 (단위: %)

Source: 각 사, 삼일PwC경영연구원

Source: 삼일PwC경영연구원

주요 음식료 기업들의 해외 진출 내역

시기 특징 주요 품목 주요 기업 지역

1990년대 소재식품 중심 해외 진출 시작
라이신, 조미료 

등

CJ제일제당, 

대상
유럽, 아시아

2000년대 기호식품 진출: 현지화 전략 과자류 오리온 중국

2010년대

기호식품 확장

- 시장 다변화

- 현지업체 인수(롯데웰푸드)

과자류
롯데웰푸드, 

오리온
베트남, 러시아

편의식품 진출 시작 만두, 라면 등
CJ제일제당, 

농심
미국

2020년대~

편의식품 본격 확장

- 품목 다양화, 시장 다변화

- 현지 대형사 인수 (CJ제일제당)

만두, 피자, 

핫도그, 치킨, 

라면, 김밥 등

CJ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풀무원

미국, 유럽, 

캐나다 등

기호식품 시장 확대 과자류 롯데웰푸드 인도

2022 2023 202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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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체들은 국내 생산 후 수출하는 기존 방식을 넘어 현지화에 초점을 두고 해외 시장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제품을 개발하고, 현지 기업과의 제휴·M&A를 추진하

는 한편 해외 생산기지와 물류 인프라를 확대하며 증가하는 K-Food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국내 식음료 기업들의 공격적인 해외 투자(CAPEX) 사이클이 전개되었다. 국

내 시장 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글로벌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은 해외 생산기지 증

설, 신규 공장 신설, 물류센터 구축 등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였다. 농심은 미국 공장 증설과 부산 

신공장 구축을 추진했고, 삼양식품은 밀양 생산기지와 중국 신규 공장 설립에 투자하고 있다. CJ

제일제당은 미국·헝가리·일본 등 주요 전략 시장에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리온 또한 베트

남·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생산능력 증설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초기에는 감가상각비 증가와 고정비 부담으로 인해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대부분의 생산설비가 가동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생산능력 확대와 

규모의 경제 실현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점차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현지 공급 안정성 확보, 물류비 절감, 관세 부담 완화 등에 기여하며 글로벌 시장 내 경쟁력 강화와 

점유율 확대의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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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언론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구분 기업명 준공(예상)일시 구분 위치 투자금액

라면

농심

’24년 10월 증설 미국  미확인

’25년 03월 판매법인 유럽  - 

’27년 신공장(수출 대응) 부산 1,918억 원

삼양식품
’25년 06월 증설(수출 대응) 경남 밀양 1,643억 원

’27년 신공장 중국 2,014억 원

소스/라면 오뚜기
’26년 4월 물류센터 울산 226억 원

’27년 신공장 미국 미확인

가공식품

CJ제일제당

’25년 09월 신공장 일본 1,000억 원

26년 하반기 신공장 헝가리 1,000억 원

’27년 신공장 미국 7,000억 원

풀무원
’25년 판매법인 유럽  - 

’26년 하반기 판매법인 미국 미확인

대상 ’25년 말 신공장 폴란드 150억 원

과자

오리온

’25년 하반기 증설 베트남
1,300억 원

’26년 상반기 신공장 베트남

’27년 신공장 러시아 2,400억 원

’27년 신공장 충북 진천 4,600억 원

롯데웰푸드
’25년 02월 신공장 인도 빙과 700억 원

’25년 07월 증설 인도 건과 330억 원

베이커리 SPC그룹
’25년 02월 신공장 말레이시아 미확인

’27년 하반기 신공장 미국 2,200억 원

주류 하이트진로 ’26년 신공장 베트남 1,058억 원

기업별 신규 투자내역 (’25년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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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슈 분석: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2025년 K-Food 수출의 주요 변수로 지목됐던 미국의 상호관세는 2026년 2월 미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화되었다.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

세가 대통령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조치라고 판단하며 해당 관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상호관세의 무효화가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 약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은 자국 산

업 보호와 통상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 역시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 불균

형 대응),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무역확장법 제232조(국가안보)를 비롯한 대체 법

적 수단을 활용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통상정책을 둘러싼 불확

실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분 무역법 122조 무역법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주요 목적 국제수지 불균형 대응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국가안보 위협 대응

발동 요건 대통령 판단
미국 무역대표부(USTR) 조사 

후 불공정 무역관행 확인

상무부 조사 후 국가안보 

위협 확인

적용 대상 전 교역국 특정 국가 및 품목
특정 품목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

부과 권한 대통령 단독 대통령 승인 대통령 결정

관세 수준 최대 15%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적용 기간 최대 150일 장기 유지 가능 장기 유지 가능

특징 신속한 시행 가능 국가별·산업별 압박 수단 품목별 관세 부과에 활용

Source: 기사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위해 활용 가능한 법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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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K-Food의 미국 시장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다. 2026년 상반기 대미 K-Food 수

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한 10.9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월별 수출 역시 전반적으로 안정적

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식품이 필수소비재 성격을 지녀 가격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K-콘텐츠 확산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현지 유통망 확대가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

문이다.

또한 미국 내 식품 물가 상승과 공급망 재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식품기업들은 라면, 간편식, 

스낵, 즉석식품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통상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K-Food에 대한 소비 기반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중장기 성

장세 역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K-Food 미국 수출 추이 (단위: 억 달러)

Source: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삼일PwC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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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F&B M&A 시장은 경기 둔화와 소비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자

산을 중심으로 활발한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단순한 외식 브랜드보다는 프랜차이즈 확

장성이 높은 소비재 브랜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급식·식자재 사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식품 제조·원재료 기업에 주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프랜차이즈 기반 소비자 브랜드에 대한 투자 확대다. 설빙(2023), 컴포

즈커피(2024), 메머드커피·KFC 코리아·올데이프레시(샤브올데이, 2026) 거래는 외식·커피·디저트 

분야에서 전국 단위 가맹망과 브랜드 경쟁력을 보유한 프랜차이즈가 주요 투자 대상으로 부상했음

을 보여준다. 빠른 점포 확장을 통한 외형 성장과 안정적인 현금창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재무

적 투자자와 전략적 투자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한 식품업체들은 핵심 원재료와 제조 역량 내재화를 위한 수직계열화 M&A를 지속적으로 추진하

고 있다. 2025년 삼양식품의 GnF 인수와 농심홀딩스의 세우 인수는 라면 스프 제조업체를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와 원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 사례이며, 2023년 사조대림의 인그리디언코리아 인수 

역시 식품 원재료인 전분당 사업을 내재화해 밸류체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거래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거래에서는 급식·식자재 사업의 전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2025년 아워홈 거래(약 

8,700억 원)를 비롯해 신세계푸드 급식사업부 매각, 푸디스트 인수 등은 대형 급식·식자재 사업자

들이 안정적인 B2B 수요 기반을 바탕으로 꾸준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급식 사

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식자재 유통 및 물류와의 결합을 통한 규모

의 경제 실현이 가능해 전략적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종합하면 최근 국내 F&B M&A 시장은 단순한 외형 확대보다 브랜드 경쟁력과 프랜차이즈 확장성 

공급망 안정화 및 수직계열화 안정적인 B2B 수익 기반 확보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경기 변동성 

확대와 소비 양극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예측 가능한 현금흐름과 구조적 경쟁우위를 갖

춘 우량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브랜드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보

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K-Food의 글로벌 성장세가 지속되면

서 해외 사업 역량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와 M&A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4. F&B Deal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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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음식료 업종 M&A 사례 (최근 3년, 인수가격 500억 원 이상)

Source: 각 사, 언론 종합, 삼일PwC경영연구원

시기 Target 사업 영역 인수자 인수지분 인수가격(억 원)

2026
올데이프레시 

(샤브올데이)
외식

졸리비,  

엘리베이션PE 

각각 70%, 

30%
    1,300 

2026 매머드커피 카페 오케스트라PE 100%     1,000 

2026 KFC코리아 외식 칼라일PE 100%     2,000 

2025 성경푸드 김 삼천리 100%     1,200 

2025 신세계푸드(급식사업부) 급식 아워홈 100%     1,200 

2025 GnF 소스 삼양식품 100%      600 

2025 선인 식자재 나우IB캐피탈 21%      860 

2025 런던베이글뮤지엄 베이커리 JKL파트너스 100%     2,000 

2025 MZ푸드솔루션 소스 LF푸드 100%      500 

2025 세우 소스 농심홀딩스 100%    1,000 

2025 아워홈 급식 한화호텔&리조트 59%     8,700 

2024 푸디스트 급식, 식자재 사조대림, 사조오양 100%     2,520 

2024 매드포갈릭 외식 임마누엘 100%      500 

2024 컴포즈커피 카페
졸리비,  

엘리베이션PE 

각각 75%, 

25%
    4,700 

2024 개미식품 과자 니신푸드 100%      480 

2023 인그리디언코리아 전분당 사조대림 100%     3,840 

2023 설빙 디저트/카페 UCK파트너스 90%      1,305 

2023 윈저글로벌 주류 파인트리자산운용 1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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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K-IFRS 제1118호)

F&B 기업은 원재료와 상품의 수입, 해외 판매, 매장·물류

센터 임차, 차입금 조달, 관계기업 투자 등으로 인해 외환

손익, 리스 관련 손익, 이자손익 및 투자손익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또한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에는 원재료비, 물

류비, 판촉비, 광고선전비, 종업원급여, 감가상각비 및 무

형자산상각비 등 성격이 서로 다른 비용이 포함된다. 따라

서 손익계산서의 표시체계와 주석 작성에 필요한 원천정

보가 복잡하고, 계정과목만으로는 새로운 표시·공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종전 K-IFRS 

제1001호의 표시·공시 요구사항을 대체하는 기준서로서,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

부터 조기 적용할 수 있으며, 조기 적용 사실을 공시한다. 

의무 적용 시 소급 적용이 원칙이므로 2027년 최초 적용기

업도 2026년 비교정보를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재작성할 수 

있도록 2026년 거래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제1118호는 자산·부채의 인식과 측정 원칙을 전면적으로 

변경하기보다, 손익계산서의 범주와 필수 중간합계를 정

하고 정보의 통합·세분화, 영업비용의 표시 및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에 대한 공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자체가 변하지 않더라도 영업손익 등 중

간합계, 주석의 구성 및 내부 성과지표와 재무제표 간 조

정내역은 달라질 수 있다.

현황

①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K-IFRS 제1118호)

1. 손익계산서의 범주 및 필수 중간합계

기업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및 

중단영업의 다섯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한다. 일반적인 F&B 

기업을 기준으로 각 범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업범주: 다른 범주에 분류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을 

포함하는 잔여범주이다. 제품·상품 매출, 매출원가, 판

촉·물류·마케팅비, 종업원급여, 유형·무형자산의 감가

상각비·상각비와 손상차손 등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

하는 항목은 통상 영업범주에 포함된다.

•	투자범주: 다른 자원과 대체로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

출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 관계기업·공동

기업 및 비연결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발생하는 손

익, 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비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 자산에 대한 투자가 주된 사업활

동인 기업에는 별도 분류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	재무범주: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채에서 발생

하는 수익·비용과 그 밖의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및 이

자율 변동효과 등을 포함한다.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

하는 것이 주된 사업활동인 경우 등에는 별도 분류원

칙을 검토한다.

•	법인세범주 및 중단영업범주: 법인세 기준서에 따라 인

식하는 법인세비용·수익과 중단영업 관련 손익을 각각 

분류한다.

손익계산서에는 최소한 ‘영업손익’과 ‘재무 및 법인세 차감 

전 손익’ 등 기준서가 요구하는 중간합계를 표시한다. 외

환차손익은 원칙적으로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기초 항목

과 동일한 범주에 분류하므로, 원재료 매입채무 관련 외

환차이는 영업범주, 차입금 관련 외환차이는 재무범주가 

될 수 있다. 리스손익, 생물자산 공정가치 변동, 관계기업 

투자손익 및 손상차손도 거래의 실질과 관련 기준에 따라 

범주를 문서화해야 한다.

회계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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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업비용의 표시와 성격별 정보 공시

영업비용은 정보이용자에게 가장 유용한 구조가 되도록 

성격별, 기능별 또는 두 방법을 혼합하여 표시한다. 매출

원가·판매비와관리비 등 기능별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에

는 기능별 항목에 어떤 비용이 포함되는지 설명하고, 기준

서가 요구하는 특정 성격별 비용 총액을 하나의 주석에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성격별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비, 종업

원급여, 손상차손 및 환입, 재고자산평가손실 및 환입이 

포함된다. 따라서 공장·물류센터·매장별 감가상각비, 브

랜드·상표권 관련 상각 및 손상, 생산·판매조직의 급여, 

행사상품·유통기한 임박 재고의 평가손실 등을 기능별 

계정과 별도로 교차 집계할 수 있어야 한다. 총계정원장, 

고정자산대장, 급여시스템 및 재고평가 자료 간 조정통제

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

3. 정보의 통합과 세분화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지 않도록 공유하는 특성이 있는 항

목은 통합하고, 특성이 다른 중요한 항목은 세분화한다. 

주요 재무제표는 유용한 구조화된 요약을 제공하고 주석

은 중요한 세부정보를 보완한다는 각 역할을 고려해야 한

다. ‘기타’로 표시하는 항목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명칭과 설명을 검토하고, F&B 기업의 채널·제

품군·비용 성격별 관리자료가 재무제표의 세분화 근거와 

일관되는지 확인한다.

4.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MPM은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서, 재무제표 외부의 공

개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고 경영진의 재무성과 관점을 

전달하지만 K-IFRS가 명시한 중간합계는 아닌 측정치이

다. 예를 들어 ‘조정 영업이익’이나 ‘EBITDA’가 정의를 충

족하는지 보도자료, 기업설명회 자료, 홈페이지 및 경영진 

메시지 등을 기준으로 식별한다.

MPM이 있는 경우 하나의 주석에서 해당 지표가 경영진

의 관점을 제공하는 이유, 계산방법, 가장 직접적으로 비

교 가능한 K-IFRS상 중간합계와의 조정,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및 비지배지분 효과, 계산방법의 변경·신규 도입·

사용 중단 사실과 사유 등을 공시한다. 따라서 비경상·일

회성 조정항목의 정의와 승인절차를 정하고, 외부 커뮤니

케이션과 재무제표 주석 간 일관성을 통제해야 한다.

국내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 본문에 새로운 기

준에 따른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한편, 정보이용자의 혼

란을 줄이고 기간 간 비교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 

K-IFRS에 따라 산출한 영업손익도 주석에 별도로 공시하

도록 수정 도입되었다. 따라서 회사는 새로운 영업손익과 

종전 방식의 영업손익을 병행 산출하고, 두 금액 간 차이

와 구성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 조정표, 산출근거 및 검토·

승인 통제를 마련해야 한다. 이 국내 추가 공시의 계속 여

부는 시행 후 3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재검토될 예정이다.

5. 경과규정

최초 적용 시 K-IFRS 제1008호에 따라 소급 적용하며, 최

초 적용 직전 비교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K-IFRS 제1001

호에 따라 표시한 손익계산서의 각 항목과 제1118호에 따

라 표시한 각 항목 사이의 조정내역을 공시한다. 중간재무

제표에도 적용되는 비교정보와 조정 공시를 고려하여 연

차 결산뿐 아니라 분기·반기 결산 일정과 데이터 보존범

위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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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조기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중 제1118

호 전환 프로젝트를 착수하고, 다음 절차를 통해 2027

년 의무 적용 및 비교정보 재작성을 준비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계정과목별로 현행 표시 위치, 제1118호상 범주, 판

단 근거 및 예외사항을 정리한 손익 분류 매핑표를 

작성하고 외환손익·리스손익·투자손익 등 복합 항

목은 기초 거래별로 세분화한다.

•	기능별 비용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무형자산상각

비, 종업원급여, 손상차손(환입) 및 재고자산평가

손실(환입)을 성격별로 추출할 수 있도록 ERP 계

정, 원가센터, 자산·재고 보조부 및 연결 패키지의 

데이터 항목을 보완한다.

•	외부 공개자료에서 사용하는 조정 영업이익, 

EBITDA 등 성과지표의 MPM 해당 여부를 전수 점

검하고, 산식·조정항목·세효과·비지배지분 효과

를 재현할 수 있는 증빙과 검토·승인 통제를 구축

한다.

•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종전 K-IFRS에 따른 

영업손익을 병행 산출할 수 있도록 신·구 영업손익 

매핑표와 조정표를 작성하고, 주석 공시 금액의 완

전성·정확성 및 외부 공시자료와의 일관성을 검토

하는 내부통제를 구축한다.

•	2026년 비교 손익계산서의 시범 재작성과 주석 공

시 초안을 수행하여 데이터 공백을 조기에 식별하

고, 회계정책서·결산 체크리스트·내부회계관리제

도·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및 이사회 보고 일정을 

업데이트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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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식료품제조판매회사는 유통업체에 음식료제품을 판매하

면서 다양한 형태의 거래를 하게 된다. 거래 과정에서 전

국에 분포한 유통업체의 매장까지 직접 제품을 운송하지 

않고 유통업체와 물류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유통업체에서 

식료품제조판매회사의 제품 운송을 대행하기도 한다. 식

료품제조판매회사가 유통업체의 개별 매장까지 제품을 운

송하는 조건으로 판매계약을 체결하되 유통업체의 물류

센터까지만 제품을 운송하면 유통업체에서 개별 매장까지 

운송을 대행하고, 이때 발생한 운송비의 일부를 식료품제

조판매회사로부터 보전 받는 형태이다. 식료품제조판매회

사와 유통업체 간의 물류위탁계약 상 유통업체의 월별 매

입액의 일정 비율로 보전액이 결정되며, 유통업체는 “물류

비” 명목으로 식료품제조판매회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다. 식료품제조판매회사에서 유통업체의 물류센터에 제

품을 운송하면 제품의 통제권한이 유통업체에 이전되어 

식료품제조판매회사는 수익을 인식하고 유통업체는 자신

의 재고자산으로 인식한다.

이 때, 회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물류비는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황

① 식료품제조판매회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대가

식료품 제조판매회사

유통업체 물류센터

유통업체

① 제품 운송 ⑤ 물류대행수수료 지급 

④ 물류비용 발생 ③ 제품 운송 

② 유통업체 재고자산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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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제조판매회사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유통업체는 고

객에 해당할 것이다. 통상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

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례의 물류비와 같이 고객에게 대

가를 지급하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고객에

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1) 고객으로부터 구별되는 재화

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있는지, (2) 있다면 시장에서 형

성된 공정가치 수준으로 대가를 지급했는지 검토할 것

을 요구한다.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

게 지급한 대가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한편, 두가지 요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한 대가는 수익에서 

차감해야 하는데, 이 때 지급한 대가가 공정가치를 초과

한다면 그 초과액을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하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

하는 대가 전액을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해야 한

다. 사례에서는 식료품제조판매회사가 유통업체의 물류

센터에 제품을 운송하면 통제가 유통업체에 이전되는 것

으로 판단되며, 해당 시점에 식료품제조판매회사는 수익

을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식료품제조판매

회사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물류비는 식료품제조판매회

사를 위한 유통업체의 운송서비스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

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경우 식료품제조판매회사

가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

하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회계처리 검토

물류비 외에도 유통업체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이나 공동광고비용 등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가 필

요할 수 있어, K-IFRS에서 요구하는 두가지 조건

을 충족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유통업체 입장에

서는 수취한 물류비 등을 매입원가에서 차감하며 

결산 시 수취한 물류비 등과 관련된 재고자산이 

남아있다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조정해 주

어야 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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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Slotting fee(매대진열비)

회사는 제과 제조기업으로서 제품 판매 계약과 관련하여 

유통업체에 다양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

행이며 종종 계약 상 협의하고 있다. 회사는 유통업체 A와 

정해진 기간 동안 회사의 제과 등 제품을 유통업체 A 매

장 내의 유리한 공간에 배치를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하

고 있다.

상기와 같이 F&B 산업에서 회사와 유통업체가 서로 공급

자이면서, 고객인 경우가 빈번하게 존재하고 있다. 

회사는 제품 광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객인 유통업체 A

사에 마케팅 대가를 지불한 상황으로, 지급한 대가를 어

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

현황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

가(K-IFRS 1115.26 ~ 30)인지에 따라, 손익계산서 상 아래

와 같이 회계처리가 될 수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라면, 손익계산서 상 별도의 비용으로 표시(*)

•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식별되지 않는다면, 매출에서 차감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공정가치를 초과한다면 그 초과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다면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 전액을 매출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유통업체 A는 자신이 매입한 상품에 대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매장 내의 유리한 공간에 제품을 배치하고 있고, 회

사로부터의 제품 매입과 동 광고용역의 제공이 서로 밀접

하게 관계되어 있어, 유통업체 A가 제공한 광고용역과 회

사가 유통업체 A에게 제품을 판매하기로 한 계약은 상호

의존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통업체 A가 광

고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약속이 회사의 제품 판매와 구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회사는 별도 용역을 제

공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어 유통업체에 지급한 대가를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회계처리 검토

Slotting fee 등을 포함하여 제조기업은 제품 판

매 계약 등에 대해서 유통업체 등과 다양한 수수

료를 지불하고 있다. 수수료는 여러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지만,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인지 여부에 대한 실질의 면밀한 검토

를 통해 수익에서 차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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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유통업체와의 공동광고

회사는 제품 광고와 관련하여 회사의 고객인 유통업체 A

사, 유통업체 B사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 회사와

의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유통업체 A사, 유통

업체 B사에 지급한 대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판단

이 필요할 수 있다.

 

유통업체 A사

회사는 유통업체 A사와 회사의 제품에 대한 광고를 광고

매체(방송/신문 등)에 게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통업체 A사는 광고매체와 회사 제품에 대한 광고계약

을 체결하고 회사에게 광고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통업체 B사

회사는 유통업체 B사와 B사의 매장 내 광고 게시판 및 

홍보메일에 회사의 제품을 연중 계속적으로 광고하고, 

C10의 광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유통업체 B사는 자사를 통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서만 

매장 내 광고 게시판 및 홍보메일에 포함하여 광고를 진

행할 것이다.

현황

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하

는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면 고객에

게 지급할 대가는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 또

는 용역은 구별되는 것이다.

•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

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구별됨) 

•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이 계약상 구별됨)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구별되는 재

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공정가치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가 전부를 

수익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고려해야 한다.

회계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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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고려하면, 유통업체 A사와 유통업체 B사에 대한 대

가는 아래와 같이 고려될 것이다.

 

유통업체 A사 

유통업체 A사에 지급한 대가는 구별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다. 광고 서비스의 공정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회사가 유통업체 A사에 공정가치에 해당하

는 금액을 지급한다면, 회사는 해당 대가를 손익계산서에 

광고비, 즉 별도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유통업체 B사 

회사는 유통업체 B사로부터 제공받은 구별되는 서비스 또

는 고객 관계/판매 약정과 구분되는 계약을 식별할 수 없

다면, 회사가 유통업체 B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 해야 할 것이다. 

기업과 유통업체간의 판매 인센티브의 형태는 매

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재화나 용역이 구별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일괄적

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별 상황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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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래가격

회사는 중간판매상을 통해 최종소비자(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며, 중간판매상은 회사를 위해 최종소비자에 대

한 판매 용역을 대신하는 대리인에 해당한다. 회사는 최

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판매수수료를 

계산하여 중간판매상에게 지급한다. 판매수수료는 중간

판매상이 회사에 제공한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통상적인 

수준이다. 중간판매상이 최종소비자에게 C100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자신의 몫인 판매수수료 C10을 차감하고 

C90을 회사에 지급한다. 회사는 중간판매상으로부터 수

취한 C90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회사의 회계처리는 적절

한가?

현황

수익은 받았거나 받을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회사

가 판매대리인인 중간판매상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대가는 C100이다. 중

간판매상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 C10은 중간판매상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최종소비자에 

대한 거래가격을 조정할 성격의 지출이 아니다. 따라서 

사례에서는 C100의 수익과 C10의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

다. 회사의 고객은 최종소비자이지 중간판매상이 아니다. 

또한 회사는 중간판매상으로부터 판매대행이라는 용역을 

제공받고 통상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중간판매상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고객에게 지급한 

대가의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회계처리 검토

대가의 지급대상이 회사의 고객인지, 구별되는 재

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통상적인 수준의 대가를 지

급했는지에 따라 지급한 대가를 수익에서 차감하

거나 비용으로 인식하는 등 차이가 존재하므로 거

래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Solution

① 중간판매상을 통한 재화 공급 시 수익의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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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용카드 매출시 신용카드 수수료의 회계처리

A기업은 소비자에게 재화를 C100에 판매하였으며, 소비

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기업에 대금을 결제한다. A 

기업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수료 3%를 제외한 C97을 받

고 있다. 이 경우, A기업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매출차감

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판매비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현황

신용카드 수수료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고객이 누구이고, 

거래가격은 얼마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고객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회사와 계약한 당사자로, 사

례의 경우 회사의 제품을 획득하기로 회사와 계약한 당사

자는 소비자일 것이다. 

이 때 소비자로부터 받기로 한 대가가 C100이므로, A기업

은 매출 C100을 인식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C3을 판매비

로 인식한다. 위의 상황에서 A기업은 재화 판매에 대한 책

임을 부담하고 있고, 신용카드는 결제 수단일 뿐이며 신용

카드사가 A 기업을 대신하여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다. 따라서 A기업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회수해주는 것

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것이므

로 이는 A기업의 재화의 판매와는 구분된다.

회계처리 검토

A기업은 재화의 판매에 대한 대가는 총액으로 수

익을 인식하고,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비로 인식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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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판매장려 목적의 할인

F&B 산업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가 여러 유통 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경우가 있으며, 재화를 제조하

는 회사가 도매상, 대리점 등 다수의 소매상 또는 개인 고

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유통채널을 고객으로 하

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때, 중간 유통채널의 자사 제품 판매 장려를 위해, 회사

가 도매상 및 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 약정을 통

해 해당 도매상 및 대리점이 연매출 목표액을 달성하면, 

회사가 해당 연도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차년도 제품 가격

에서 차감해주는 등의 할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해당 할

인이 상대방이 회사에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반대

급부로 제공한 것은 아닌 상황을 전제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을 어떻게 회계처리 할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황

회사가 도매상 및 대리점에게 제공하는 판매 장려 목적 

할인은 도매상 및 대리점이 회사에게 제공한 별도의 재화

나 용역에 대한 대가로 제공한 것이 아니며, 연매출 목표

액 달성이라는 약정된 조건에 따라 거래 대가가 변동될 수 

있는 계약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판매 장려 목적 

할인이 존재하는 경우, 도매상 및 대리점에게 제공될 할인 

금액을 추정하고 이를 약정된 전체 수익금액에서 차감하

여 매출을 인식(*)하고, 향후 할인 금액이 확정될 때 정산

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 할인 금액 확정 시, 이미 인식한 매출 금액(추정 할인 금액이 

반영된) 중 유의적인 부분을 취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만 매출을 인식해야 함.

회계처리 검토

현황과 같이 회사가 고객 또는 도매상 및 대리점

에게 제공하는 할인 등의 대가가 있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대가를 차감하여 인식해야 한다. 

또한 지급하는 대가가 조건에 따라 변동되는 경우 

최선의 추정을 통해 최초 시점 거래대가에 반영 

후 지급할 대가가 확정될 때 정산해야 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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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VS 대리인

A사는 전통주 판매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B사는 

전통주 제조회사이다. B사는 자사의 전통주를 A사의 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B사와 고객 간의 대금 결

제는 A사의 웹사이트상에서 이루어진다. B사는 판매가

격을 결정하고, A사는 판매가격의 5%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B사는 고객에게 전통주를 직접 배송하고, 운송 중 

파손 등에 대해 보험을 가입하고 있다. 전통주가 B사의 

창고에서 출발하는 시점에서 전통주의 법적 소유권은 B

사에서 A사로 이전된다. 고객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

통주를 A사에 반품할 수 있으며, 이 때 A사는 B사에 패

널티 없이 다시 전통주를 반품가능하다.

현황

A사와 B사의 매출 회계처리시 본인/대리인 판단을 위해

서, 고객에게 전통주에 대한 통제가 이전되기 전에 A사

가 전통주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는지 B사가 통제를 보유

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검토가 가장 중요하다(K-IFRS 제

1115호 문단 B34~B35 참조).

•	B사와 A사의 거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고객이 A사에 반품하더라도, A사는 B사에 페널티 

없이 반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최종 반품의 

책임은 B사가 부담한다.

	- 고객에게 전통주가 전달되기 전 재고자산은 B사가 

관리한다. 

	- B사가 최종 고객에 대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 A사는 B사의 창고에서 출발하여 최종고객에게 전

달되기 전까지 전통주에 대한 법적 소유권을 보유하

나, 해당 기간이 매우 짧아, 다른 고객에게 전통주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효익을 얻을 수 없다.

•	상기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의 본인인 

당사자를 판단해야 한다.

•	만일 B사가 본인으로 판단되는 경우, B사는 총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동시에 A에 지급하는 5%의 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식하며, A사는 순액으로 5%의 수수료 수

익만 인식한다.

회계처리 검토

해당 사례와 같이 계약상 A사가 법적 소유권을 가

지고 반품을 부담하더라도 해당 법적소유권의 기

간이 일시적이며 거래의 실질을 고려할 때 B사가 

고객에게 전통주를 제공하는 책임을 직접 부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 인식 방법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Solution

고객

A사

B사

판매/대가 지급

배송

반품

패널티 없는 

반품
수수료 5%  

차감 후 대가 지급

이 경우, 전통주 제조회사(B사)와 중간판매상(A사)는 매

출을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가?(본인), 거래대가에서 관련 

수수료 등의 비용을 차감하여 매출을 순액을 인식할 것

인가?(대리인)

① 전자상거래를 통한 재화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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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식자재 구매대행시 수익 인식

회사(A)는 특정 식자재에 대해 회사의 고유 업력과 브랜

드를 활용하여 구매력을 확보하고 있다.

현황

위의 거래에서 회사(A)와 공급업체(C)의 본인/대리인 판

단을 위해서, 의뢰업체(B)에게 식자재에 대한 통제를 이

전하기 전에 회사(A)가 식자재에 대한 통제를 보유하는지 

공급업체(C)가 통제를 보유하는지에 대한 판단 및 검토

가 필수적이다(K-IFRS 제1115호 문단 B34~B35 참조).

회계처리 검토

해당 거래의 경우 회사(A)는 오직 의뢰업체(B)를 

위해 공급업체(C)로부터 특정 식자재를 매입하므

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나 책임을 회

사(A)가 아닌 의뢰업체(B)가 부담하는 구조가 많

다. 따라서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

출 인식 방법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Solution

회사(A)

공급업체(C) 의뢰업체(B)

① 주문접수② 주문전달

③ 운송

의뢰업체(B)는 직접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보다 회사(A)의 

구매력을 이용할 경우 낮은 가격으로 특정 식자재를 공

급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A)에 식자재 구매 대행을 요청

하고 있다.

회사(A)는 의뢰업체(B)로부터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총액

으로 수익을 인식할 것인가(본인), 순액1으로 수익을 인식

할 것인가(대리인)?

1	  수익에서 상품원가 등 관련 원가를 차감한 금액

하기 사항의 경우 순액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상황에 한정되지 않고 관련된 사항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회사(A)는 의뢰업체(B)와의 매출계약서상에 공급업체

(C)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A)는 공급업체(C)에

서 매입한 식자재를 의뢰업체(B)외의 다른 고객에게 판

매할 수가 없다. 

•	의뢰업체(B)의 주문이 완료되면 의뢰업체(B)는 회사(A)

에 어떤 사유로든 반품이 불가하며 공급업체(C)가 회

사(A)의 창고를 통하지 않고 식자재를 의뢰업체(B)에게 

바로 전달한다. 이 경우 회사(A)가 해당 식자재를 의뢰

업체(B)에게 제공하는 책임을 직접 부담한다고 보기 어

렵다.

•	회사(A)와 의뢰업체(B)간의 계약상 가격이 사전에 정해

지지 않고, 발생한 상품원가의 일정비율로 마진을 산정

하여 거래가 발생한 후에 가격이 정해진다. 이 경우 가

격을 회사(A)가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

•	해당 식자재가 회사(A)의 로고가 아닌 공급업체(C)의 

로고로 의뢰업체(B)에 판매되거나 회사(A)의 해당 식자

재 매출을 관리하는 인원이 소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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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상사급

회사는 음료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활동으로 하고 있다. 회

사의 주요 판매 제품인 생수는 종속기업에서 생산하며, 회

사는 이를 매입하여 자신의 유통망을 통해 최종소비자에

게 판매한다. 생수 PET 생산에는 원재료인 레진을 사출하

여 가공한 반제품 형태의 프리폼이 필요하다. 회사는 프리

폼을 가공하여 종속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프리폼 판매단

가는 레진가격+가공비로 결정되며 레진가격 변동에 따라 

월 단위로 프리폼 판매단가를 협의하여 변경한다. 프리폼

의 소유권은 회사가 종속기업에 인도하는 즉시 종속기업

에 귀속된다.

생수 매입계약 상 종속기업에서 생산한 생수는 전량 회사

에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어 종속기업 매출은 전액 회사로

부터 발생하고 있다. 생수 매입단가는 원재료비 등락에 따

라 조정가능하며 원재료비에는 종속기업이 매입한 프리폼 

단가가 포함된다.

생수 제조업체 (종속기업)

회사

고객

② 생수 매입 

③ 제품 판매 

① 프리폼 판매

① 원재료 유상사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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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프리폼의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효익

을 부담하고, 종속기업에서 생산된 생수를 회사가 

전량 매입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프리폼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권리도 회사에 있는 지에 대한 실

질 판단이 필요하다. 유상사급 거래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내용뿐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면

밀히 분석해야 함을 시사하는 사례이다.

Solution

회사가 종속기업에 생수 PET의 반제품인 프리폼을 판매

하고 종속기업은 이를 가공 후 생수를 병입하여 생수 제

품을 생산한 후 회사에 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동 거래는 

유상사급에 해당한다. 회사가 종속기업에 프리폼을 판매

하고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종속기업에 프리폼을 판매할 때 프리폼의 통제가 종속기

업으로 이전되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재매입약정: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

는 수익)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자산을 

재매입해야 하는 의무나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면 구매자가 해당 자산의 사용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으므로 구매자가 자산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본

다. 동 사례에서는 회사가 종속기업에 판매한 프리폼을 

다시 매입할 의무나 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재매입약정

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한다.

•	위험과 효익에 대한 노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재고자산을 보유함에 따

라 효익을 얻고 위험에 노출된다면 재고자산을 통제하

는 것으로 본다. 동 사례에서는 회사와 종속기업 간의 

프리폼과 생수 판매계약에 따라 종속기업으로부터 매

입하는 생수 단가가 프리폼 가격 변동에 연동된다. 따

라서 프리폼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효익은 종속기

업에 이전되지 않고 회사가 부담하게 되므로, 프리폼의 

통제권한이 종속기업에 이전된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위험과 효익을 보유하고, 재고

자산의 사용을 지시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다면 프리

폼 판매 거래는 유상사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는 프리폼 판매에 따른 수익과 채권을 제거하

고 종속기업에 보관 중인 재고자산을 자신의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며, 종속기업은 생수 판매 시 프리폼 원가를 

제외한 추가 가공비와 가산된 마진만을 수익으로 인식하

여야 한다.

회계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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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A마트에 냉동만두를 판매하고 있다. 

현황

계약조건을 평가할 때 고객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가(예: 리베이트)가 가격할인(price concession)인지 고

려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은 변동대가의 한 형태로서 변동

대가 추정치의 제약을 적용하여 추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이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아직 명확히 의사소통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객에게 지급

할 대가가 내재되어 있다면 이를 회계처리에 고려해야 한

다. 기업이 가격할인의 형태로 고객에게 대가를 지급하려

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지급이 기업의 거래 

관행상 내재되어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데에는 판단이 요

구된다.

따라서, 상기 현황의 경우에 회사는 2024년 12월 30일에 A

마트에 냉동만두를 이전하면서 수익을 인식할 때에 예상

되는 쿠폰에 대한 지급액을 거래가격의 차감으로 처리해

야 한다. 이전 시점에 할인쿠폰 교부 등을 A마트에 알리지 

않았을지라도 회사는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과거 거래관

행이 있었고, 판매한 냉동만두와 관련하여 할인쿠폰을 제

공할 의도가 있었으므로 변동대가 지침에 따라서 할인쿠

폰에 대한 회계처리가 필요하다.

회계처리 검토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의 지급 시점'이 '수익계약의 

시점'과 다를지라도 고객에게 지급할 대가가 수익

계약과 관련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고객에게 지

급할 대가를 거래가격에서 차감하여 회계처리하

는 경우에는 다음 중 나중의 사건이 일어날 때(또

는 일어나는 대로) 수익의 차감을 인식한다.

•	회사가 고객에게 관련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그 수익을 인식하는 때.

•	회사가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약속하

는 때. 해당 대가는 미래 사건을 조건으로 지급

하는 것을 포함하며, 그 약속은 회사의 사업 관

행을 포함하여 고려될 수 있음.

Solution

6. 고객충성제도

회사

A마트

최종소비자

1월 3일 

할인쿠폰 교부

12월 30일 만두 인도

1월 5일 만두 판매

회사는 2024년 12월 1일에 냉동만두 1 pack 구입 시에, 

다음 추가 구입 시에 pack 당 1,000원의 할인을 제공하

는 할인쿠폰을 최종 소비자에게 교부하기로 결정을 하였

다(참고로 회사는 이전에도 비슷한 할인쿠폰을 제공한 

경험이 있음). 회사는 2024년 12월 30일에 A마트에 냉동

만두를 인도하고 수익을 인식하였으며, 2025년 1월 2일에 

회사는 최종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사항을 A

마트 측에 알리고, A마트 측에 할인쿠폰 인쇄본을 전달

하였다. 회사는 최종 소비자가 할인쿠폰을 수령하여 추

후 구매 시에 해당 쿠폰을 사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

상 하고 있으며, A마트에 최종 소비자가 사용한 쿠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상황에서 회사는 언제 예상되는 할

인쿠폰에 대한 지급액을 수익의 차감으로 인식해야 하는

지 판단이 필요하다.

① 쿠폰: 식료품 구입한 고객에게 향후 식료품 구입시 할인 쿠폰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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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2+1 판매시 회계처리

회사는 신제품 A음료의 홍보를 위하여 고객들에게 2병의 

음료를 구매하면 1병을 무료로 제공하는 2+1 행사를 진

행하고 있다. 음료 1병의 가격은 3,000원이며, 고객은 2병 

구매를 위해 6,000원을 지급하면 총 3병을 구입할 수 있

다. 음료 1병의 원가는 1,500원이다. 2+1 행사시, 관련 매

출과 비용을 인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황

고객은 음료수 3병에 대해 총 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회사는 6,000원 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또한 무료로 

제공한 1병 역시 고객에게 제공되었으므로 판매비가 아

닌 매출원가로 인식한다. 

회계처리 검토

매출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6,000원, 매출원가는 

고객에게 제공된 3병의 원가 4,500원을 인식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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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매대가로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

회사는 10원 구매 시 포인트 1점을 고객에게 부여하고 있

다. 고객은 미래에 회사 제품을 구매할 때 포인트 1점당 1

원만큼 할인 받을 수 있고, 미사용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X1년에 고객

이 제품을 100,000원에 구매하고 포인트 10,000점을 받았

다. 회사는 부여한 포인트 중 95%를 고객이 사용할 것으

로 예상한다. 부여한 포인트는 1점당 1원의 가치가 있으

므로 회사는 부여한 포인트의 개별 판매가격을 9,500원

으로 예상한다. 이 때 회사가 고객에게 부여한 포인트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

현황

회사는 고객과의 약속을 통해 구매대가의 일부를 포인트

로 부여하고, 미래에 고객이 포인트만큼 구매가격의 할인

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에

게 포인트를 부여하는 약속을 수행의무라고 결론짓고 수

취한 거래가격을 두가지 수행의무, (1) 제품과 (2) 포인트

에 배분하기로 한다. 회사는 다음과 같이 제품과 포인트

의 개별 판매가격 비율에 따라 수취한 거래대가를 배분

한다.

회계처리 검토

수행의무
배분된 

거래대가
거래대가 배분의 근거

제품 91,324원
[100,000원 ×  

(개별 판매가격 100,000원 ÷ 109,500원)]

포인트 8,676원
[100,000원 ×  

(개별 판매가격 9,500원 ÷ 109,500원)]

수취한 거래대가 중 포인트에 배분된 8,676원은 고객이 

요청할 때 회사가 할인해 주어야 하는 의무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따라서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

기는 수익)에 따라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에서 차감하

며,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회사의 의무 이행

이 완료되므로 수익으로 인식한다.

X1년말까지 4,500포인트가 사용되었고 회사는 부여 시점

과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95%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는 사용된 포인트 4,110원[(4,500포인트 ÷ 9,500포인

트) × 8,676원]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X1년말 현재 교환

되지 않은 4,566원 (8,676원 - 4,110원)을 계속해서 계약

부채로 인식한다.

X2년말까지 8,500포인트가 누적적으로 사용되었다. 회

사는 포인트 사용이 활성화되어 X2년말에는 9,700포인트

가 사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회사는 포인트 3,493원{[(누

적 8,500포인트 ÷ 9,700포인트) × 최초 배분액 8,676원] 

- X1년에 인식한 수익 4,110원}을 X2년의 수익으로 인식

한다. X2년말 잔여 계약부채 잔액은 1,073원(최초 배분액 

8,676원 -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7,603원)이다.

추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할인 받을 수 있는 고객

의 선택권이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된다면 상대

적 개별 판매가격에 근거하여 거래대가를 배분하

여야 한다.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확인하기 어

렵다면 선택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정

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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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초 회원 가입 시 부여하는 포인트

회사는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한다. 온라인쇼핑몰에 가입

하는 회원에게는 가입시점에 1,000포인트를 부여한다. 회

원은 회사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10,000

원 이상 구입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포인

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

는다. 1포인트는 1원으로 교환되며, 회사의 마진율은 20% 

이상으로 K-IFRS 제1037호(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

산)의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때, 회사가 회원 가

입시점에 부여하는 포인트를 K-IFRS 제1115호에 따라 계

약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을 차감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

하다.

현황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상 계

약부채는 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대가에 상응하여 고객

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회사의 의무로 정의

된다. 포인트를 부여하는 시점에는 회원이 회사의 고객이 

아니었으며, 회사는 포인트를 부여한 것에 상응하는 대가

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포인트 부여 시점에 인식할 계약

부채는 없으며,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회사 제품을 

구입하는 시점에 할인 받는 금액을 수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회계처리 검토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고객인지, 제3자인지에 따

라 회계처리가 상이하며,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

한 경우에만 계약부채로 인식하고 수익에서 차감

한다. 상기 거래가 손실부담계약에 해당한다면,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급할 원가와 계약

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상금 중 작은 금

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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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익의 기간귀속

최근 F&B업체들은 대리점이나 특약 거래처와 같은 전통

적인 오프라인 유통 채널뿐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플랫

폼들과도 거래하고 있다. 자사 제품을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시켜 최종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D2C(Direct to 

Customer)를 통해 유통 단계를 최소화하면서 이익을 증

진시키는 것이다.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서는 

재고자산의 통제권한과 함께 위험과 효익이 고객에게 이

전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최

종소비자에게 배송을 완료하여 고객이 제품을 인수했다

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회사는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

이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마다 입점 업체에 제공하는 정

보가 상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온라인 플랫폼은 입

점 업체에게 배송완료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고객의 구매확정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와 관련, 고객에 대한 재화의 통제 이전 시점 

판단 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

현황

온라인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차이가 존재하더라

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 시기에는 

변함이 없다. K-IFRS 제1115호 문단 38에서는 회사의 고

객과의 계약상 수행의무가 한 시점에 이행되는 경우, 수익 

인식 시점 판단 시 아래를 고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 현재 지급청구권

(2) 법적 소유권

(3) 물리적 점유의 이전

(4)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의 이전

(5) 고객의 자산 인수

따라서 회사는 상기 (3)~(5)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최종 소비자에게 제품을 배송하기 위해 출고한 시점부터 

배송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를 통상적인 배송

기간으로 추정하거나, 배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

는 구매확정 기간을 판단 후, 이를 나머지 요건의 충족여부

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처리 검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

인 만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적절한 시점에 수

익을 인식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

록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프로세스 및 통제활동의 

구축이 필요할 수 있다.

Solution

① 온라인 플랫폼 매출 기간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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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유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며, 유제품의 원료인 원

유의 매입단가와 수량은 일정 부분 정부와 관계협회의 통

제 하에 있어, 회사 자체적으로 매입단가 및 수량의 조정

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유제품은 

최근 출산율 저하 등으로 인하여 예상대비 판매량이 감

소하고 있으며, 유제품은 유통기한 이후 판매가 불가능하

므로 회사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재고자산을 소진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유제품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을 계산할 때 행사품목을 어떻게 고려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황

8. 재고자산

① 행사상품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계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를 추정할 때에는 재

고자산으로부터 실현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추정

일 현재 사용가능한 가장 신뢰성 있는 증거에 기초

하여야 한다. 특히, 예상 판매가격 등의 경우에 추

정일 현재 회사의 영업 정책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Solution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은 K-IFRS 제1002호 문단 28 

~ 33에 따라 순실현가능가치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다. 

K-IFRS 제1002호 문단 6에 따르면 순실현가능가치는 “통

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 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

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재고자산

의 순실현가능가치를 계산할 때에는 실제 해당 품목의 판

매에서 예상되는 단위당 판매가격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100원에 10개를 판매하고 나머지 10개는 1+1행

사로 10개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기말시점에 존재

하는 20개 유제품의 순실현가능가치 계산을 위한 총 판매

가격은 1,500원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본 행사를 위해 

지출되는 각종 비용의 영향도 적절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

하다.

회계처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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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리베이트 및 기타 변동 대가

과자류를 취급하는 소매업체 A사는 재판매를 위해 제조

업체로부터 개당 100원에 상품을 구매한다. A사는 제조

업체로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매한 상품의 양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는다. 리베이트 

계약에 대한 요약은 아래와 같다.

 

사례 1 - 연간 구매된 전체 구매량에 대한 리베이트

현황

K-IFRS 1002호 재고자산에서는 변동되는 리베이트의 인

식 및 측정 원칙에 대해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제공하

고 있지 않다. 리베이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권

리는 추후 상품의 구매수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자산

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K-IFRS 기준서 자산 인식에 대

한 일반 원칙은 예상현금흐름의 개념에 근거하므로(가중

평균 또는 기대결과값에 기반한 추정), 이러한 개념을 재

고자산의 취득원가 추정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K-IFRS 1034호 중간재무보고 적용사례 문단 B23에서는, 

수량 리베이트나 할인(그리고 그 밖의 원재료, 인건비, 기

타 구매된 재화 및 용역의 가격에 대한 계약상 변경)이 확

정되거나 효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면, 중간기간에 

이를 추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개념도 위 회계처

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리베이트의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례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아래와 같다:

사례 1 - A사는 4분기에 구매한 200,000개의 재고자산 취

득원가를 16백만원으로 인식하며, 단위당 평균단가는 80

원이다.

사례 2 - A사는 4분기에 구매한 200,000개의 재고자산 취

득원가를 18백만원으로 인식한다. 이는 전체 예상 구매량 

600,000단위에 대한 비용 54백만원 (10백만원 (100,000개 x 

100원) + 36백만원 (400,000개 x 90원) + 8백만원 (100,000

개 x 80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회계처리 검토

전체 구매량 기준  

리베이트
단위당 평균단가

0 - 100,000 개 0% 100원 

100,000 - 500,000 개 10% 90원 

500,000+ 개 20% 80원 

상품 구매량 구간별로  

적용되는 리베이트
단위당 평균단가

0 - 100,000 개 0% 100원  

100,000 - 500,000 개 10% 
92원  

(500,000개를 매입한 경우) 

500,000+ 개 20%
86원  

(1,000,000개를 매입한 경우) 

사례 2 - 리베이트는 구간별로 제공되며, 기준 구매량을 

초과한 수량에만 적용

A사는 3월 31일에 온기재무제표를 작성한다. A사는 20X0

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0,000개를 구매했고, 

20X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가로 400,000개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한다.

A사는 20X0년 3월 31일 이전에 구매한 200,000단위의 재

고자산의 취득원가를 어떻게 측정하여야 하는가?

리베이트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결정은 판단이 필

요하며, 유사한 제품에 대한 기업의 과거 경험과 

기업의 미래 구매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

부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어떤 경

우에는 리베이트의 발생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은 

리베이트의 기준 구매수량을 거의 충족한 때 일 수

도 있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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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생물자산

식용 소, 돼지의 생산을 위해 종우, 종돈2을 구입한 후 송

아지 및 자돈3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종우, 종돈에 적용하는 회계처리는 무엇일까? 회사가 산

출물(송아지, 자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우, 종

돈을 보유한다는 점이 일반 제조업 회사가 제품을 생산

하가 위한 목적으로 유형자산을 보유한다는 점과 유사하

다고 여겨질 수 있다. 따라서 유형자산 기준서를 종우, 종

돈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생각될 수 있으나, 

K-IFRS에서는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되는 생물자산(살아있

는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회계처리를 “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현황

•	생산용식물을 제외한 생물자산은 농림어업활동과 관

련되는 경우 K-IFRS 제1041호에 따라 회계처리해야 한

다. K-IFRS 제1041호에서는 “농림어업활동”을 “판매목

적 또는 수확물이나 추가적인 생물자산으로의 전환목

적으로 생물자산의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

동”으로 정의하며, “생물적 변환”은 생물자산에 질적 또

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 

과정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	종우 및 종돈의 예시에서, 회사는 추가적인 생물자산

(송아지, 자돈)으로의 전환목적으로 종우, 종돈의 성장, 

생산, 생식 등 생물적 변환과 수확을 관리하는 활동을 

수행하므로 종우 및 종돈은 K-IFRS 제1041호 생물자

산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회계처리 검토

송아지 및 자돈을 생산하는 종우, 종돈은 K-IFRS 

제1041호 문단 1에 따라 생물자산으로 분류하고, 

동 기준서 문단 12에 따라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

고기간 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며, 순공정가치 

변동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단, 최초 인식시

점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

우 제외, K-IFRS 제1041호 문단 30~33 참조).

Solution

2	  송아지 및 자돈을 얻기 위해 키우는 소와 돼지

3	  새끼 돼지

① 생산용 동물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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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표권-사업결합

① 사업결합 후 사용의도가 없으나 제3자의 사용을 막기 위해 유지하는 상표권

음료, 제과, 냉동식품 등에서 제품의 상표는 고객과 더 강

력한 관계를 구축하게 하는 매개로 작용하며, 그 자체로 

제품에 신뢰를 부여하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동종업종 간 M&A에서 취득자인 회사가 피취득자인 회사

의 상표권을 취득하는 경우, M&A 이후에도 이를 활용하

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취득자인 

회사가 더 이상 피취득자의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계획은 

없지만 제3의 경쟁사 등이 해당 상표권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표권을 계속 등록 및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지분취득, 합병 등 사업결합 사건을 통해 피취득자

의 상표권을 취득했지만 향후 취득자가 해당 상표권의 사

용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제3자의 상표권 사용을 방지할 

목적으로 상표권을 유지하는 경우의 회계처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현황

K-IFRS에서는 사업결합 회계처리 시, 취득자가 취득한 자

산 및 인수 부채는 특정 예외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취득

일의 공정가치로 측정되어야 한다(K-IFRS 제1103호 문단 

18).

따라서, 사용할 의도가 없으나 제3자의 사용을 막기 위해 

계속 유지하는 무형자산의 경우에도 시장 참여자 관점에

서 가치가 있다면 해당 공정가치를 취득일에 식별 가능한 

상표권(무형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상기 상표권은 취득 후 제3자의 사용 방지를 

통해 직간접으로 취득자인 회사의 제품 매출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취득 후 즉시 손상이 아닌 직간접적 효익이 기

대되는 기간동안 후속적으로 상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

다 다만, 이러한 자산의 경우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므로 비한정 내용연수를 가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

으로 판단된다.

회계처리 검토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

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되는데, 이는 취득

자인 회사의 고유한 사용의도가 아닌 최선의 사

용을 가정하는 시장참여자 관점의 가치여야 하며, 

사업결합 시 회사가 취득하는 모든 자산 및 부채

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취득일의 공정가치

로 측정되어야 한다.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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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업체 판촉행사 관련 세무이슈

식품 제조업체 등 납품업체는 대형 유통업체 내 매대를 설치하여 판매 직원을 투입하거나 할인행

사를 하는 등 판매촉진 행사를 진행한다. 이러한 행사로 인한 판매 직원 인건비, 할인비용 등은 대

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정에 따라 납품업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나누어 부담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세무상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업체가 분담하는 판매촉진비의 법인세법상 구분

판매촉진비와 기업업무추진비의 구분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판매장려금,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은 법인세법상 손

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25조에서는 법인이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 가운데 지출의 상대방

이 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로 보아 일정 한도 이상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와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기업업무추진비 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

지출 목적
거래상대방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소비자의 구매욕구 자극 및  

매출 신장

지출 상대방 사업에 관련 있는 자 불특정 다수인 

세무처리 법령에 따른 한도 내 손금인정 손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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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자와의 판매촉진 비용 분담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체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심판원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하여 납품업

체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하였더라도 세법상 과세여부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바, 지

급 경위나 성질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아닌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라면 이를 접대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

고 있다(조심2020서2060, 2021.06.16 외).

한편, 법인이 그 지급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판촉행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행사인 것으로 판단될 시 과세당

국은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거나, 기업업무추진비 성격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

으므로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제도46013-499, 2000.11.27).

실제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주류 제조사가 수건·위생장갑·위생팩·고무장갑 등 판촉물을 식

당·유흥주점 등 특정 거래처에 무상 제공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판촉물 중 불특정 다수 소비

자에게 노출되는 물품(소주잔·물통·앞치마·라이터 등)은 광고선전비·판매부대비로 보았지만, 영업

장 운영에 필수인 위생장갑·위생팩·고무장갑 등은 업주·종업원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성격이라

며 접대비로 보아 일부 손금불산입을 유지한 바 있다. (조심2016부2078, 2019.05.13)

◈ 조심2020서2060, 2021.06.16

○○○가 쟁점①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배된 것이기는 하나, 그에 대한 

제재는 해당 법령에 따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자에게 부과하면 족할 것이고 세법상 과세

여부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쟁점①금액은 그 지급 경위나 성질 및 상관행 

등에 비추어 장래의 수익실현을 기대하고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특정고객에게 

지출하는 비용인 접대비에 해당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법인의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

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제도46013-499, 2000.11.27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 개선 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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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2021.09.01

상품연쇄화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따라 상품 납품업체에게 홍보대행용역 등을 

공급하고 상품 납품업체로부터 판매촉진행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

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부가

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판매촉진행사비 등이 홍보대행용역 등의 대가인지 또는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조심2023서9769, 2024.05.22

쟁점약정의 목적과 같이 상품 할인판매에 따른 전체 판매실적 제고는 청구법인과 쟁점유통

업자 양 당사자 간 이익이 되므로 쟁점유통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도

록 청구법인이 할인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것이지, 청구법인이 쟁점유통업자로부터 특정 용

역을 제공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담금

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②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촉진비의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통상 유통업체 등에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판촉

행사 관련 비용분담약정을 체결하고, 할인행사 종료 후 유통업자의 판매행사자료를 근거로 제조업

체가 부담할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므로 식품제조업체가 분담하는 판매촉진비가 홍보대행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이러한 비용이 홍보용역의 대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해

석하고 있다(서면-2020-법령해석부가-1200, 2021.09.01).

최근 조세심판원은 소비자에게 할인을 제공하여 양 당사자간의 매출을 증대하기 위해 약정을 체결

한 것이고, 쟁점 분담금은 소비자에게 제공한 할인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한 것으로서 할인비용

의 일부를 부담한 것이지 특정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시(조심2023서9769, 2024.05.22)한 바 있다. 따라서, 납품업체는 대규모 유통업자와 분

담한 판매촉진비의 성격을 검토하여 특정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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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통업체에 지급한 판매장려금 관련 세무이슈

식품은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특정한 주의를 기울여 선택하기보다는 일상적이고 반

복적인 구매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유통업체 입점 여부, 매대 진열 위치 

등은 납품업체의 판매 성과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식품제조업체는 더 많은 유통업체에 입점

하거나 매대에서 경쟁사 제품보다 좋은 진열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유통업체에 입점장려금, 진열장

려금과 같은 판매장려금을 지급한다.

① 유통업체에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법인세법상 구분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와 판매장려금은 지출목적 및 지출의 상대방에 따라 구분된다. 불특정 다

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서이 46012- 10543, 2003.3.18.), 특정 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구분될 

수 있다.

관련하여 주류도매업자가 신규 음식점에 냉장 진열용 쇼케이스 설치비용을 지원하거나, 판촉물을 

무상 지급하는 등 유통업체를 통하더라도 그 지급 상대방이 소비자인 경우 이는 판매촉진비로 본

사례가 존재한다(서면법규과-49, 2014.01.20 외). 

◈ 서이 46012- 10543, 2003.3.18.

불특정 다수의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제품가격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할인하여 공급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서면법규과-49, 2014.01.20 

내국법인이 소비자의 구매의욕 증대 및 판매촉진 등 광고선전 목적으로 사전 약정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거래처에 해당 법인의 로고ㆍ상표 등 홍보물을 부착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 법인이 부담하는 상품 진열용 쇼케이스 

구입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비용의 지출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 조심2016부2078, 2019.05.1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판촉물의 무상지급에 대하여 이를 접대성 지출에 해당한다고 보

았으나, 청구법인은 지출의 상대방이 주류 도매상 등의 거래처가 아닌 불특정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수만 곳의 주점 등에 쟁점판촉물의 단가가 주로 개당 OOO원 이하인 것이 대부분

인 것이고, 쟁점판촉물의 배포가 소비자의 구매의욕을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쟁점판촉물은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촉진비로 볼 수 있고, 설령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경우

라도 이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판촉물 중 청구법인이 이 건 심리 

과정 중 청구를 취하한 ○○○를 제외한 나머지 판촉물에 대하여는 판매촉진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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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사. 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같은 호에 따른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야 함

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으로 보고 이를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23. 

2. 28. 신설)

② 판매장려금과 매출에누리의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 처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0-5에서는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

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

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 규정상 매출할

인(에누리)은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만 판매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각각의 부가가치세 처리가 다른데 실무상 이 둘의 구분은 쉽지 않다. 업체

들의 판매촉진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판매량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제품 공급의 사후에 매출할

인이 제공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판매장려금은 정산 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제품 

판매가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조심2023전7051,2023.12.27), 제

품 공급시기나 대금의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개정(2023.02.28 대통령령 제33271호)으로 매출할인에 해당함

에도 거래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판매장려금으로 보고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는 등 최근에는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 간의 혼선으로 인해 납세

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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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23전7051,2023.12.27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

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

우,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를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려움.

◈ 서울고등법원2013누27779, 2014.06.18.

충전소에서 충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할인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그러나 현재까지도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부가가치세처리로 인한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므

로, 회사는 판매촉진행사 기획 시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구별기준을 인지하여 과세당국의 불필

요한 오해가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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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제매입세액공제 세무이슈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매입자가거래상대방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공급받아 이를 원재

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비록 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

우 별도로 거래징수가 없더라도 공급받은 농산물 등의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

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이라 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하여, 이를 원

재료로 하여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재료의 가액에 다음의 공제율을 적용하

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업종별 의제매입세액공제율

구분 공제율

① 음식점업

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102분의 2

나.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개인사업자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 이하의 경우 
2026.12.31.까지 9/109)

다. 가목 외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나목 외의 사업자

106분의 6

② 제조업

가. 과자점,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 개인사업자

106분의 6

나.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104분의 4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 102분의 2

③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업 102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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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업종의 구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은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의제매

입세액공제를 적용시에는 업종의 판단이 중요하다. 부가가치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업을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해당 산업의 사업형태가 다양화 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는 음식물이나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방식과 대상, 접객시설 구비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조심2012중4784, 2013.1.24 

청구법인이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서울고등법원2016누49503, 2016.12.20 

직접 조리한 음식을 최종소비자인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접객시설유무와 관련 없이 

이 사건 산업활동은 제조업이 아니라 음식점업에 해당함.

◈ 조심2013중2752, 2014.1.21

고객이 구매한 음식물을 취식할 수 있는 접객시설을 갖추고, 고객의 주문에 의하거나 사전

에 고객의 수요를 예측하여 미리 음식을 직접 조리하여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를 

음식점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쟁점 음식물 판매행위

를 제조업으로 보아 의제매입세액 공제율(2/102)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됨.

◈ 조심2016서1480, 2016.08.09 

소비자의 사전 주문에 따라 조리ㆍ판매하는 방식이라기 보다는 완성된 음식물을 고객이 선

택ㆍ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사회통념상 음식점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에 따라 청구법인의 즉석요리 매장을 제조업으로 보아 102분의 2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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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출증빙서류의 구비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

액공제 신고서와 이를 증명하는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명세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하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면세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매입전산 서류와 일치하는 

예금거래내역,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납품확인서 등 매입증빙을 구비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거

래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실제 매입가액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금액에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및 정산

의제매입세액은 매입자가 공급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이나 확정신고기간 종료일에 그 실지 

사용여부에 불구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는 통상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면세원재료가 재고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매입세액을 안분하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다.

의제매입세액도 일반적인 매입세액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를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거나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매입세액

을 안분하여야 한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매입한 면세원재료는 우선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하여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구분하고, 구

분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매입가격에 각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계산 및 

공제한다. 이후 확정신고시에는 당해 과세기간 전체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예정신고분을 다시 

정산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 심사부가2020-0075, 2021.04.0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현금거래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들만으로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는 

농산물 등의 가액

공통매입  

농산물 등의 가액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가액

총공급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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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의제매입세액은 사용·소비 예정인 면세농산물 등에 대하여 미리 공제받는 개념이므로, 과세비율 

적용목적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정산과 더불어 사후관리 개념의 재계산 규정이 함께 적용된다. 

즉,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된 원재료가 최종적으로 과세재화 또는 과세용역의 원재료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면세로 다시 판매되거나 면세사업에 전용되는 경우에는 판매, 전용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가 납부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수행하지만 재계산은 놓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실무상 주

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 부가46015-519, 1996.03.18

당해 사업자가 취득한 면세원재료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과세재화

와 면세재화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재화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의제매입세

액 공제대상 원재료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46015-0195, 1994.01.28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직접 재배한 유자와 타인이 재배한 유자를 구입, 원재료로 투입하

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유자청을 제조, 판매하는 경우에는 직접 재배한 유자를 제조가

공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을 때 또는 타인으로부터 유자를 구입한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는 것임. 다만, 이 경우 사업자가 직접 재배하여 공급받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이 되는 원재료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계산된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인 당해 원재료인 유자를 직접 재배하는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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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의 가공·포장 형태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이슈

최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정착된 '집밥' 소비문화의 확산으로 밀

키트(Meal Kit), 가정간편식(HMR), 소분·포장 반찬류 등 간편조리식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고 있다. 이에 따라 식품 제조업체는 물론 기존 음식점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들도 자사의 인기 메뉴

를 밀키트나 포장식품 형태로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식

품의 공급은 그 가공 정도와 포장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특징이 존재하므로 이를 유의

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

공식료품)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역시 가공되지 않

은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의 1차 가공을 거쳐 식

용으로 제공되는 미가공식료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동

일한 식재료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업종, 가공의 정도, 포장의 목적·형태에 따라 음식용역(과세)·가

공식품(과세)·미가공식료품(면세)의 구분이 달라지므로, 밀키트·포장식품 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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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식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미가공식료품)의 

공급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직접 조리·가공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은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이 아니라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식점업을 영위하

는 사업자가 조리한 주재료에 부재료를 함께 구성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를 음식용역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양념장·육수·야채 등 부재료

와 함께 '바로 요리세트(밀키트)' 형태로 진공 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이는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사전-2025-법규부가-0748, 2025.11.20). 즉, 사업자가 

직접 조리·가공한 음식을 세트 형태로 구성하여 공급하는 것은 그 실질이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

하므로, 단순 미가공식료품의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외식업체가 자사 

메뉴를 밀키트 형태로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

고·납부하여야 한다.

◈ 사전-2025-법규부가-0748, 2025.11.20.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재료인 익힌 곱창을 다른 부재료(양념장, 육수, 야채 등)와 

함께 '바로 요리세트(밀키트)'로 진공 포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음식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

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심2025중2927, 2025.12.10

쟁점음식물은 최종 소비자가 추가 조리 등 별도의 가공 절차를 수반하지 않고도 직접 소비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보기에 무리 없고, 찐 갑각류와 더불어 소스, 볶음밥, 음료 등을 혼합

하여 제공함에 따라 편의성과 추가 서비스가 결합되어 미가공식료품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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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과-1205, 2011.10.06.

생과일을 믹서기로 이용하여 단순 분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생과일

을 압착하여 얻은 쥬스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조심2024인5229, 2024.12.19.

양념깻잎 등은 '장아찌' 상태에 있는 깻잎(절임깻잎) 등을 원재료로 하여 거기에 고춧가루 및 

각종 조미료ㆍ향신료 등의 조미식품을 혼합하여 추가가공한 식품으로, 청구법인이 판매하는 

상태에서는 '장아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

렵다고 판단됨.

◈ 사전-2026-법규부가-0013, 2026.01.19.

제조시설을 갖추고 김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병

입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포장 형태가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한 운반편의 목적

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사전-2026-법규부가-0451, 2026.05.19.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육류, 생선, 채소, 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 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면세재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가 면제되는 것임.

② 가공 및 포장 형태에 따른 과세·면세 구분

음식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식품의 가공 방법, 조미·추가가공의 정도, 세트 구성 

및 포장의 목적·형태에 따라 과세·면세 구분이 달라진다. 먼저 가공 방법 및 조미·추가가공의 정

도와 관련하여, 원재료 단계에서의 성질과 무관하게, 최종 판매 시점에 추가 가공(조미·혼합)을 통

해 본래의 성질이 변화하였다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장의 목적 및 형태와 관련하여는 

상품가치 증진·저장 목적의 포장은 과세, 단순 운반편의 목적의 포장은 면세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

는 바, 미가공식료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는 자사 제품의 포장 목적과 형태를 검토하여 과세·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밀키트·세트상품과 같이 면세재화와 과세재화가 하나의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되어 공급되는 

경우에는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에 따라 전체의 과세·면세가 결정된다. 가령, 사업자가 면세재

화인 육류·생선·채소·두부와 과세재화인 소스·도토리묵을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

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면서, 가격 또는 원재료의 구성비율 등으로 볼 때 면세재

화가 해당 포장재화의 주된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사전-2026-법규부가-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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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보전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최근 유통·통신·카드업계를 중심으로 각종 멤버십 포인트·마일리지 제도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

가 재화·용역을 구매할 때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때 사업자가 마일리

지로 결제받은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 이는 해당 마일

리지가 사업자 자신이 적립해 준 자기적립 마일리지인지, 제휴사·카드사 등 제3자가 적립해 준 제3

자 적립 마일리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이 쟁점은 종래 대법원 판결과 그에 따른 법령 개정을 거치며 정리되어 왔다. 먼저 대법원은 2016

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마일리지 등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에누리

액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선고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이 판결 직후인 2017년,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등의 사용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정산받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이어 2017년 말에는 부가가치세법 자체를 개정하여 해당 시행령 규정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다.

① 2017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법률 개정

개정 시행령은 사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적립해 준 자기적립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과세표

준에서 제외하되,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을 받았거

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규정을 보완하였다.

이로써 제3자 적립 마일리지 보전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는, 종전 판례(에누리액으로 보아 제외)와 

개정 법령(공급가액에 포함) 사이에서 개정 법률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그 취급이 달라지게 되었

으며, 특히 법률의 위임 근거가 마련되기 전인 2017년 개정 시행령만으로 과세하는 것이 조세법률

주의에 위배되는지가 문제되었다.

할인 유형 ’17. 4. 1 전 ’17. 4. 1 이후

마일리지 사용  

할인
공급가액 불포함

① 자기적립마일리지 : 공급가액 불포함

② 자기적립외마일리지 제휴사 보전금 : 공급가액 포함

마일리지 미사용 

할인
공급가액 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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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개정 전 부가세법 제29조 【과세표준】 개정 후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3. 6. 7. 개정)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013. 6. 7. 개정)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7. 12. 19. 개정)

부칙 (2017. 12. 19. 법률 제1522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대법원 판결 요지(대법원 2025두34707 전원합의체)

최근 대법원은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는 원고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2017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분에 적용된 개정 시행령 조

항은 무효라고 보았다. 해당 조항이 상위 법률에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한 에누리액을 

과세대상으로 삼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과세 범위를 넓힌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개정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달리 판단하였다. 개정법이 

공급가액 관련 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시행령에 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이 시기부터는 제휴사 

포인트 결제액(제3자 적립 마일리지 보전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ㆍ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을 확대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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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Food 해외사업전략과 이전가격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이하’ “TP”)은 국외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다. TP는 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의 과세소득을 결정한다. 과세당국의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모회사는 한

국에, 미국에는 판매법인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모회사 제조원가는 100원이고, 판매법인은 모회

사로부터 제품을 수입하여 200원에 미국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이 때 TP(모회사가 자회사에 

판매하는 가격)가 150원이면 한국과 미국에는 각각 50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TP를 180원으로 정

하면 한국에는 80원의 소득이, 미국에는 20원의 소득이 생긴다. TP에 따라 각 국에 귀속되는 과세

소득이 달라지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바뀐다. 어느 나라나 이전가격 규정에 따라 TP가 합리적인

지를 검증한다.

TP가 적정한지는 관련 규정이 정한 5가지 정상가격산출방법 중(기타합리적인 방법까지 포함할 경우 

6가지 방법) 하나로 납세자가 먼저 소명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각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려 함은 

아니다. 

TP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오늘은 좀 더 다른 시각에서 “TP가 결정되는 

틀”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바로 해외사업 전략과 연계된 TP이야기다. TP를 결정하는 틀을 이해하

면, 왜 동일한 형태의 특수관계자 거래임에도 TP관점의 거래 유형이 달라지는 지를 쉽게 알 수 있다. 

TP 산정 예시

모회사
(한국)

판매법인
(미국)

TP 가격

TP 가격 한국 귀속소득 미국 귀속소득

시나리오 ① 150 50 50

시나리오 ② 180 80 20

제조단가 100 판매단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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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매법인이 특정 매출처에만 유통활동을 하는 단순판매법인이라면, 미국의 유사한 제3자 회

사들의 영업이익률에 맞춘 소득(정상마진 범위 내)에 판매법인의 소득이 귀속되도록 이전가격이 결

정되어야 한다. 글로벌 전략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TP도 그에 맞게 짜인 결과다. 글로벌 전략 하에

서는 주요 기능과 마케팅 전략 등 주요 의사결정을 사업주관자(Entrepreneur)인 모회사가 수행하

며 관련 위험도 대부분 모회사가 부담한다. 미국판매법인은 유통활동과 같은 Value chain중 일부

만 사업주관자를 위해 대행한다. 시장 상황과 관계없이 자회사는 일정한 영업이익률을 보전 받는다. 

자회사가 비용을 많이 써도 TP를 조정하여 영업이익률을 관리해 준다. 잘못하면 자회사에 Moral 

Hazard가 발생한다. 이를 막으려면 TP를 떠나 자회사가 비용 하나하나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관리적으로 강력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 사업주관자가 해외법인에 대한 관리 그립을 세게 잡는 

전략이 바로 글로벌 전략(Global strategy)이다. 글로벌 전략 하에서 TP는 미국판매법인이 적정 영업

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게 제품 가격을 조정해 주는 거래만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통대리점역할을 

하는 미국판매법인이 모회사 소유의 상표를 사용한다 해서 상표사용료를 받을 필요는 없다. TP거

래 유형이 단순해진다.

본사주도의 해외사업구조 (Global strategy)

국내사업 해외사업

Profit/Loss
Opportunity

P&L Opportunity

무형자산 무형자산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

마케팅 마케팅

사업위험 사업위험

판매 및 유통 판매 및 유통

제조 제조

R&D R&D

P&L Opportunity P&L Opportunity

생산법인 본사 또는 지역본부 판매법인TP TP

•	특수관계거래는 주로 물동거래 위주

•	물동거래를 통한 자회사 손익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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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미국 판매법인이 유통망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지역 마케팅 권한도 행사하며, 영업인력

도 재량대로 채용할 수 있는 등 미국에서 Own Business를 수행하는 형태의 해외사업전략을 적용

할 수도 있다. 현지화 전략(Multi-domestic strategy)이다. 현지화 전략을 전개하면, 모회사는 글로벌 

전략과 달리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맞춰 줄 필요가 없다. 모회사가 자사의 정상마진 수준이 

반영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법인에 수출해야 한다. 앞선 사례와 달리 오히려 모회사의 마진이 고

정된다. 판매법인이 미국시장의 사업주관자이기 때문에 모회사를 제조기능 대행 법인으로 활용했

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매법인은 그 제품으로 시장을 열심히 개척하고, 유통망을 확보하며 이윤 극

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모회사가 보유한 상표나 영업노하우를 판매법인이 사용하게 되면 별도

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글로벌 전략과 달리 판매법인이 단순판매기능이 아니라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니, 모회사 소유 무형자산을 사용한다면 로열티를 내야 한다.

현지화 전략 하의 해외사업구조 (Multi-domestic Strategy)

국내사업 해외사업

Profit/Loss
Opportunity

P&L Opportunity

무형자산 무형자산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

마케팅 마케팅

사업위험 사업위험

판매 및 유통 판매 및 유통

제조 제조

R&D R&D일부 R&D

P&L Opportunity P&L Opportunity

생산법인 본사 또는 지역본부 판매법인TP TP

•	본사의 특수관계거래는 주로 비물동 거래위주로 전환

•	서비스 Charge (Shared Service Expenses)

•	Royalty

•	Commission

 F&B 산업의 현황, 회계 및 세무 Guidebook 69



두 사례 모두 미국에서 ‘판매활동’을 영위하나 어떠한 해외사업전략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TP의 방

향성과 유형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글로벌 전략이 적용되면 해외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을 맞춰주

고 로열티 거래는 필요하지 않다. 현지화 전략이 전개되면 해외판매법인이 모회사에 마진을 보장해

주고, 로열티 거래도 필요하다. 해외사업 전략이 TP를 결정하는 틀로 작용하였다.

글로벌전략과 현지화전략 중 어떠한 방법을 선택할지는 사적 자치다. 기업은 산업의 특성과 회사의 

경영전략에 맞춰 해외사업 전략을 결정할 것이고 TP는 해당 전략에 맞게끔 짜이면 된다. 그렇다면 

식품산업에서는 어떠한 해외사업전략이 어울릴까? 정답은 없겠지만, 대체로 진출 초기에는 글로벌

전략과 유사하게 운영되다, 유통망을 확보하고 사업이 안정화되면 현지화 전략으로 옮겨가는 경우

를 심심치 않게 목격하였다. 

산업 특성상 유통망 확보와 제품 현지화가 필수적이다. 시간이 지나면 해외 판매법인은 현지의 제3

자 OEM 또는 자체 생산법인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기도 한다. TP도 변화하는 사업전략에 맞게 재

구성되어야만 한다. 우리 회사의 해외사업전략이 무엇이고 해외법인은 어떠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에 맞는 TP구조를 적용해야 한다. 미국판매법인이 말그대로 ‘판매법인’이니 계

속해서 영업이익률을 맞춰주는 TP만 생각한다면 세무상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다. 어떠한 사업전략을 운영하는지는 기업의 자유다. 진출 초기에는 

미국판매법인에 대해 글로벌 전략을, 안정화 단계에서는 현지화 전략으로 바꿔 운영하는 것 역시 

기업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TP 관점에서 동일 법인의 해외 사업 전략이 바뀌어 사업 소득이 변

하면, 경우에 따라 영업권과 유사한 무형자산에 대한 대가 거래가 필요할 수 있다. 

처음에는 글로벌 전략으로 미국 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을 3%로 관리하다가, 이후 모회사가 현지화 

전략으로 전환했고 그 결과 동일한 미국판매법인의 영업이익률이 15%로 높아졌다고 가정해 보자. 

한국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미국 지역시장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entrepreneurship)를 모회

사가 미국 판매법인에 넘겼다고 볼 수 있다. 즉, 중요한 무형자산을 모회사가 자회사에 양도했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해외사업전략의 변화로 TP구조가 변경된다면 변화 전후 면밀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TP는 단순해 보이면서도, 상당히 심오하고 복잡한 논리의 산물이다. 우리 회사의 상황은 무엇이고 

TP를 결정하는 틀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이 운영되고 있는 걸까? 만약, 해외사업전략의 변경을 

고려한다면 이전가격 거래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를 통해 예상치 못한 세무상 위험에 대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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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지화 전략 하 본사의 일반적인 TP 청구항목

해외법인이 제품 현지화를 추진하여 본사와의 재화거래 비중이 현저히 낮고, 해외사업전략 역시 현

지 사업주체(Own Business)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경우 기업들은 국외특

수관계자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이전가격 위험(TP Risk)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기

울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재화거래가 많지 않다고 해서 이전가격 이슈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현지 사업주체로 운영되

는 해외법인이라 하더라도 본사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지원에 

대한 적정 대가가 수수되지 않았다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

아래는 해외법인에 대해 본사가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지원 항목의 예시이다. 자사의 해외사업 구조

를 검토하여 이와 유사한 지원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해당 거래가 이전가격 측면에서 적절히 반

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사의 일반적인 지원항목

항목 내용

기술 무형자산 제조 레시피, 생산 레이아웃 등

마케팅 무형자산 제품 상표, 그룹 브랜드, 영업 네트워크 등

생산지원 생산 Trouble shooting 지원 등

경영지원 법무, 재무, 기획, IT 지원 등

금융지원 지급보증, 담보제공, 자금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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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무제표의 의의

1. F&B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기초 회계 사항

① 재무제표의 구성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BS), 손익계산서(IS), 현금흐름표(CF), 자본변동표(CE),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보고의 주요 

수단이다. 기초 BS에서 기중 변화가 누적적으로 기록되는 IS를 통해 기말 BS를 구할 수 있고, 기초 BS와 기말 BS에서 

자본의 변동만을 나타낸 것이 CE이다. 한편 CF는 현금주의로 표시하며, IS와 CF를 비교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② 재무제표작성과 표시의 일반원칙

1) 계속기업  

만약 경영활동의 중단의도가 없다면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고, 중단의도가 있을 경우, 그 사실, 

작성기준, 이유를 주석에 기재한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역사적 원가나 감가상각의 근본이 된다.

2)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과 공정한 표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회사 경영자에게 있으며, 공정한 표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 동 내용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게 되어있다.

3) 재무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표시  

중요성을 통해 구분 표시할지, 통합 표시할지 결정한다. 중요성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말한다.

4) 비교재무제표의 작성  

계량정보의 경우 일반적으로 당기와 전기를 함께 공시하여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는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비계량정보의 경우 주석을 통해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서술식이고 연도별 비교를 하지 

않는다.

5) 재무제표항목의 표시와 분류의 계속성 

작성시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 일정 형식을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를 통해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i)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변경을 요구하거나 ii) 사업결합이나 중단으로 영업의 내용이 유의적으로 변경되었거나 iii) 

기업재무정보를 더욱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경우 형식을 바꿔서 공시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내용, 금액, 이유를 

주석에 포함해야 한다.

6) 재무제표의 보고양식  

IS와 CF, CE는 flow개념으로 기간표시를 하고 BS는 stock개념으로 시점표시를 한다. 주석은 중요성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기술한다. 예를 들어 BS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면, BS상에 주기를 적고 주석에 

보유현금과 요구불예금 등 자세한 사항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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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무상태표

① 재무상태표의 의의

1) 재무상태표의 유용성

•	유동성정보: 자산 및 부채를 유동성이 큰 순으로 배열하므로 유동성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재무탄력성: 부채의 비중을 통해 탄력성을 알 수 있다.

•	기업의 투자 및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 공장을 늘린다면 유형자산이 증가하고, 타사주식을 구매하면 투자자산이 

늘어나므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② 재무상태표의 한계

1) 자산, 부채의 장부가치가 시장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역사적 원가로 장부를 기록하는 유형자산 등의 존재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지표를 사용한다. 

2) 주관적 측정이 개입될 수 있다. 

•	매출채권 회수가능성의 평가에 대해, 업태에 따라 정상채권을 가리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대손설정 판단에 있어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	재고자산 판매가능성은 평가손실여부에 주관이 개입되므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유형자산의 내용연수의 경우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3) 비계량정보를 나타낼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주석을 공시한다.

③ 재무상태표의 구성

1) 자산  

유동/비유동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현금화 가능하고 사용에 제한이 없는 자산은 

유동으로 본다. 1년이 아니더라도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 가능하면 유동으로 볼 수 있고 단기매매목적인 경우도 

유동으로 본다.

자산

유동
당좌자산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투자자산, 매출채권, 이연법인세자산, 선급비용, 

선급금, 미수수익, 미수금

재고자산 상품, 제품, 반제품(판매가능),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비유동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장기투자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장기대여금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건설중인자산

무형자산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기타비유동자산 이연법인세자산,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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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채 

유동/비유동으로 구분되며,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 결제하기로 되어있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되면 

유동으로 본다.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유동으로 보며, 자산과는 달리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으로 본다.

3) 자본

부채
유동 단기차입금, 매입채무, 당기법인세부채, 미지급비용, 이연법인세부채, 예수금, 선수수익, 선수금

비유동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제품보증충당부채, 이연법인세부채

자본

자본금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자본잉여금 주식발행초과금, 기타자본잉여금(감자차익, 자기주식처분이익): 자본의 (+)항목

자본조정
자기주식, 기타자본조정(감자차손, 주식할인발행차금, 자기주식처분손실, 주식선택권, 

출자전환채무): 자본의 (-)항목

이익잉여금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평가손익, 해외사업환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파생상품손익, 유/무형자산 재평가잉여금,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비유동부채의 상환일이 1년 이내로 돌아온 경우: (차) 장기차입금 (대) 유동성장기차입금

*차입약정 위반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유동부채로 취급

① 손익계산서의 의의

1) 손익계산서의 유용성 

발생주의를 택하기 때문에 현금주의에는 없는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등이 나타난다. 발생주의는 미래 현금흐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경영성과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과세소득 산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② 손익계산서의 한계

숫자로만 표기하므로 심리적 이익을 무시하며, 주관이 개입될 수 있고(대손상각비), 대체적인 회계처리로 인해 손익이 

변동될 수 있으며, 수익은 현행원가로 비용은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므로 수익이 과대측정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3. 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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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순 매출액으로, 에누리, 환입, 할인을 제외한 값

매출원가 판매된 제품이나 상품 등에 대한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

매출총이익 매출액-매출원가

판관비
제품, 상품, 용역 등의 판매활동과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않는 모든 영업비용

영업이익 매출총이익-판관비

영업외수익(+) 금융업이 아닌 이상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

영업외비용(-) 이자비용, 기부금, 기타의대손상각비, 잡손실 등

당기순손익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법인세비용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고, 배당지급능력이나 부채상환능력을 나타내는 등의 역할을 한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비계량정보를 서술하거나 회계정책, 방법, 특징 등이 서술된다. 우발채무, 약정,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포함된다. 

재무제표에 표시되지 않은 상세정보를 제공한다.

자본 항목인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을 나타낸다. 이익잉여금은 

당기순이익으로부터 도출된다.

③ 손익측정방법 

① 취지

이해관계자가 적은 중소기업의 회계처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 대상 회계처리 특례를 

마련함.

 
② 대상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4. 현금흐름표

5. 자본변동표

6. 주석

7.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 일반기업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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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적용가능 특례

No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특례 원칙

1

주식선택권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 또는 발행되기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부여시점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가득조건에 따라 비용과 

자본(자본조정)을 인식.

2 법인세 회계처리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으로 할 수 있음.

자산·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인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함.

3

유/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의 결정은 법인세법의 규정 등의 

법령에 따를 수 있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으로부터 기대되는 효용에 따라 

결정되며, 잔존가치는 자산의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시점의 예상처분대가 및 

예상처분비용을 고려함.

4
현재가치평가 

예외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 현재가치평가 생략 가능.

장기연불조건 매매거래 및 장기금전대차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현재가치평가 

수행 필요.

5

관계기업/

공동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면제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하여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관계기업이나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 수행 필요.

6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의 평가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은 취득원가를 

장부금액으로 할 수 있음.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을 보고기간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함(단, 신뢰성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제외). 

① 배경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단, 코넥스 상장법인 제외)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가 IPO목적의 상장심사청구를 위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출 시, 해당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작성된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IFRS Conversion을 수행해야 한다.

8. IPO를 위한 IFRS Conversion : 주요 IFRS Conversion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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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요 IFRS Conversion 사항

No 구분
회계처리

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

1 수익인식

고객과의 계약 및 회사의 수행의무를 

식별하고 거래가격을 산정하여 수행의무에 

배분한 후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함.

•	재화: 재화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등 조건 충족 

시 수익 인식

•	용역: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

2 부채/자본 분류

전환상환우선주와 전환우선주 등 회사가 

발행한 복합금융상품이 상환권 및 전환 

조건에 따라 자본 또는 부채로 분류됨.

회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등이 상법상 주식 또는 자본에 

해당하면 회계에서도 자본에 해당함.

Conversion 분개 예시(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전환일> 

 

 

<전환일 이후> 

 

(*)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의 최초 발행금액 또는 직전보고기간말 공정가치평가금액과 당해년도 보고기간말 

공정가치평가금액과의 차액

3
주식결제형

주식선택권

부여시점의 주식선택권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가득조건에 따라 주식보상비용 

(영업비용)과 자본(자본조정)을 인식.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지분상품이 실제로 행사 또는 발행되기까지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음.

Conversion 분개 예시(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 적용한 경우)

<전환일>

 

<전환일 이후>

 

차 우선주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

이익잉여금(*) 

xxx

xxx

xxx

대 금융부채 xxx

차 공정가치측정금융부채평가손실(*) xxx 대 금융부채 xxx

차 이익잉여금 xxx 대 주식선택권 xxx

차 주식보상비용 xxx 대 주식선택권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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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확정급여형

퇴직급여부채 

측정

보험수리적 평가를 통해 퇴직급여부채 

인식하며, 예측단위적립방식을 사용하여 

측정.

보고기간말 임직원 전원의 일시 퇴직 시 

지급할 금액을 부채로 인식

Conversion 분개 예시

<전환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퇴직급여부채 측정 금액의 차액

<전환일 이후>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사외적립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을 퇴직급여에서 차감함.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순확정급여부채 측정 시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한 효과

5 리스 회계처리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함.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 및 리스부채 인식함.

Conversion 분개 예시(운용리스인 경우, 리스이용자 회계처리)

<전환일>

 

<전환일 이후>

 

 

6

유형자산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실제 경제적 효익을 소비하는 형태를 

반영하여 상각방법과 내용연수 결정.

중소기업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 

세무와의 일치를 고려한 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적용 가능.

차 퇴직급여충당부채(일반기업)            

사외적립자산(K-IFRS)

이익잉여금(*) 

xxx

xxx

xxx

대 확정급여부채(K-IFRS) 

퇴직연금운용자산(일반기업)

xxx

xxx

차 퇴직급여           

이자수익(일반기업,*1)

보험수리적손익(*2) 

xxx

xxx

xxx

대 순확정급여부채(K-IFRS) xxx

차 이자비용

사용권자산상각비

xxx

xxx

대 순확정급여부채(K-IFRS)

사용권자산상각비누계액

임차료 

xxx

xxx

xxx

차 사용권자산 xxx 대 리스부채 xxx

③ 유의사항

상기 표 1번의 수익인식과 3번 주식선택권은 회사의 영업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효과를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표 2번 관련, 회사가 전환상환우선주 및 전환우선주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경우, 해당 금액 대부분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부채로 분류될 수 있고, 매 보고기간말 수행되는 공정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유의한 금액의 

평가손실을 재무제표에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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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회계감사란 재무제표에 표시된 경제행위와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이 주장이 설정된 기준을 어느 정도 따르고 있는가를 판정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체계적 과정이다. 현재 외감법 제4조 및 외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은 아래와 같다.

① 주권상장법인

②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③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그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

K-IFRS 제1118호의 손익계산서 범주, 영업손익, 영업비용의 표시와 성격별 공시,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국내 추가 공시사항 및 F&B 기업의 실무 대응에 관한 상세 내용은 제3장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K-IFRS 

제1118호)」를 참조한다.

9. 외부감사제도

10.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및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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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B 스타트업이 알아야 하는 기초 세무 사항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기업소득세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 같이 법인은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① 법인세 신고납부대상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외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단체(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것(국내원천소득)에 한하여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② 법인세 신고기간

신고·납부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다음해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법인세법 제60조의2의 성실신고 

대상인 법인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고). 

(*) 해당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50% 초과(특수관계인 포함),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매출액 중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이50%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5명 미만 등

③ 가산세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2억 원 이하 9% -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 19% 20,000,000 원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 21% 420,000,000 원

3,000억 원 초과 24% 9,420,000,000 원

무신고가산세 : 무기장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MAX ① 부당무신고 납부세액 × 40%(역외거래 60%) 

② 부당무신고 수입금액 × 0.14% 

일반 무신고 
MAX ① 일반무신고 납부세액 × 20% 

② 일반무신고 수입금액 × 0.07% 

1.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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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 가산세 :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큰 금액 적용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MAX ① 과소신고납부세액 × 부정과소 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 40% 
(역외거래 60%)

②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 0.14% 

일반 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 일반과소 신고금액/과세표준 × 1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 납부

(초과환급)

미납. 미달납부세액(초과환급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미납기간: 납부기한(환급받은 날) 다음날-자진납부일) 

(가산세율: 2019.2.12 전일까지는 3/10,000 적용,

               2019.2.12부터 2022.2.15 전일까지는 25/100,000 적용)

납세고지후 미납 미납∙미달 납부세액 × 3/100

현금영수증 가입 및 발급 불성실 가산세

미가입 미가입한 사업연도 수입금액 × 1% × 미가맹기간/해당 사업연도 일수 

발급불성실 
발급거부 및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 × 5% (건별 계산금액 5천원 미만은 
5천원) 

원천징수 납부지연 가산세

[①+②](미납 미달납부세액 × 10% 한도) 

① 미납·미달납부세액 × 미납기간 × 22/100,000, ② 미납·미달납부세액 × 3%

지출증명 미수취(허위수취)가산세

법정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른 증빙 수취금액 × 2%

계산서 교부 불성실 가산세

매입·매출처벌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 × 1%

지급명세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미제출, 누락제출, 불분명 제출금액 × 1%(제출기한 경과 3월내 제출시 0.5%)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불분명 공급가액 × 0.5%

무기장가산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장부 비치, 기장의무 불이행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 

MAX ① 산출세액 × 20%, 

② 수입금액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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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인세 신고 절차 

세무조정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손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는 법인의 결산상 당기순손익과 법인세를 계산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간의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들을 가감하여 조정하게 된다.

•	익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인정하는 것

•	익금불산입: 기업회계상 수익이나 세무회계상 익금으로 보지 않는 것

•	손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 아니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

•	손금불산입: 기업회계상 비용이나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보지 않는 것

 

세무조정 구분 

세무조정은 사업연도 말의 결산서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세법에서 인정하는 「결산조정사항」과 법인세 신고서에만 

계상해도 되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진다.

결산조정항목(예시)

•	감가상각비(즉시상각액 포함)(법§23) 

* 중소, 중견기업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설비투자자산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감가상각 한도내 범 위에서 손금으로 산입 가능함(조특법 제28조의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법§29) 

*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신고조정 가능 

•	퇴직급여충당금(법§33) 

•	대손충당금(법§34) 

•	구상채권상각충당금(법§35)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7호 내지 제1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영§19의2 ③ 2호) 

•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법§42 ③ 1호) 

•	천재지변·화재 등에 의한 고정자산평가손(법§42 ③ 2호) 

•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발생, 회생계획인가결정, 파산 또는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당해 주식 등의 

평가손(법§42 ③ 3호)  

ㄱ.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등 중 각각 창업자,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ㄷ.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영§31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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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 신고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 등과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법인이 정확하고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세무사 등(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포함)로부터 세무조정 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가 

「외부조정 신고」이다. 회계사·세무사 등이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따른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45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같은 법 제104조의 8에 따른 조세특례는 제외한다)를 적용 받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 및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받은 법인 

•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한 합병법인, 분할법인, 분할신설 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	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등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법인

신고조정항목(예시)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 당한 

금액(법§18 6호) 

• 퇴직보험료·퇴직연금 부담금 등(영§44의2) 

• 공사부담금·보험차익·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법§36 ① 등) 

•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법§22) 

• 제 충당금·준비금 등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 감가상각비 부인액의 손금불산입(법§23) 

• 건설자금이자의손금불산입(과다하게 장부계상한 경우의 손금산입)(법§28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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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인세 공제 감면 

법인세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공제·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제도와 중소기업 및 

일반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있다. 세금 감면은 사업의 종류, 규모 등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진다.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2017.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49개 업종(Positive 방식)에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Negative 방식)으로 변경됨)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소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예시)

구분 내용

세액감면 및 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기본공제 10(*1)% + 추가공제(*2)) 
(*1) 임시투자세액공제 개정으로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 기본공제 12% 

(*2) 직전 3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 초과금액의 10%(한도 : 기본공제금액의 2배)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50%~10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3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손금산입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이월결손금 공제 시 한도 미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제외 

•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 신고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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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지원제도(예시) 

상생협력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인력 개발에 대한 과세이연 및 세액공제, M&A 활성화 지원, 통합투자세액공제,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감면, 감면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감면, 공장(본사) 등 지방이전 세액감면 등이 있다.

⑥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청산법인 (다만, 청산기간 중에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 영위함으로써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서면2팀-1593, 2004.7.29.)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외국인 투자자가 자본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외국인 투자기업이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당해사업연도에 

있어서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렵력단,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인천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영세 중소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중간예납 신고·납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 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의 분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하다.

•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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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구매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에서 원재료나 상품 등을 공급받을 때 이미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뺀 차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재화나 용역이 생산·제공되거나 유통될 때에 각 단계마다 기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1년에 4번 신고 납부한다.

② 납부세액의 계산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환급세액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일반

1기
예정신고 1.1~3.31 사업실적 4.1~4.25

확정신고 4.1~6.30 사업실적 7.1~7.25

2기
예정신고 7.1~9.30 사업실적 10.1~10.25

확정신고 10.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간이 1.1~12.31 사업실적 다음해 1.1~1.25

매출세액 매출액×10%

매입세액

•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 

•	의제 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등 

•	(-) 공통매입 면세분 

•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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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대상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나 발급받는 자는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하고 제출된 세금계산서는 집계, 분류, 분석되어 

상호대사 하는데 활용된다.  

이러한 세금계산서는 과세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측면에서 보면 자기의 공급가액을 표시하는 증거자료가 되는 

동시에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원가를 구성하는 매입자료로써 매출액 측정의 기준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의 의미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공급사실에 대하여 공급내용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이를 발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급(건내주는 행위, 즉 직접 전달 및 우편발송 등)이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없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작성자만이 정부에 제출하거나 우편발송 하였으나 

공급받는 자가 수취를 거부한 때에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전송

•	전자계산서 발급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에 따른 전자계산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제정된 

전자계산서의 표준에 따라 생성·발급·전송되어야 한다.

•	전자계산서 발급시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국세청 전자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원칙적으로 계산서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에 발급하여야 하나, 월합계산서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국세청에 전송할 수 있으나,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어 2015년 7월1일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전자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2016년 1월 1일부터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구 분 내 용 가산세율 

지연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3%

미전송 
발급일의 다음날이 지나서 과세기간 확정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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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가산세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6월에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공급가액의 1%, 

매입자에게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	공급시기를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발급받는 경우 

예를 들어 4월에 물품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과세기간(1~6월)을 지나 8월에 발급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2%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자에게는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 

다만,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매입자 가산세 0.5% 부담) 

- 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④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의 공급시기

•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반환조건부판매, 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다만,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용역의 공급시기

•	통상적인 경우 :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위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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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신고기간은 1기(1.1~6.30)와 2기(7.1~12.31)로 나누어져 있다. 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1기와2기의 중간기간에 

한번 더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정신고’라고 한다.

신고 방법은 확정신고와 예정신고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4번 부가세 신고를 

한다고 보면 된다. 예정신고 기간은 각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이다 

 

부가세 예정신고 시 필요한 서류

매출자료

•	종이로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전자/수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순수 현금매출 내역 자료(소매매출) 및 기타 수수료 매출: 세금계산서나 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 순수 현금매출 

내역은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	업종별 추가 서류 

- 수출입 무역업체: 수출실적 명세서 및 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입계약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등의 영세율 

관련서류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임대현황 및 임대내용 변경 시 변경된 임대차 계약서 

- 전자상거래업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매출내역

매입자료

•	종이로 발급된 매출 세금계산서/계산서(전자/수기)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

•	업종별 추가 서류 

- 수출입 무역업체: 수입신고 내역 등 

- 음식점업: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매입관련 계산서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표 

※ 증빙서류를 갖춰 놓지 않으면 실제 지출한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부가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법인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된다.

•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 × 20%(일반 무신고인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세액 × 0.022% × 미납일수 

(*) 가산세율: 2019.2.12 전일까지는 3/10,000 적용, 2019.2.12부터 2022.2.15 전일까지는 25/100,0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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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원천징수의무자) 이를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로 직원들의 급여나 상여금, 퇴직금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등을 말한다. 

원천징수 신고납부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 

•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보험업 제외) 또는 종교단체는 

6월단위 신고가능

① 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 

매월 급여(상여금 포함)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후 다음연도 2월분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자의 

각종 공제내역을 제출받아 정산한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소득·세액공제 내용의 적정성을 전산분석을 통해 검증하고 있으므로 실수로 

과다하게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절세전략이다.

퇴직·이자·배당·기타·사업소득 

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해당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원천징수한다. 

* 법인이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3. 원천징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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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식료 업계 M&A History

농·축·수산물 (인수가격 단위: 억 원)

No. Announced Target 사업 영역 인수자 인수지분 인수가격

1 2025 구리청과 농산물 스텔라인베스트먼트 100% 450

2 2023 한성그린팩토리 농산물 케이스톤파트너스 80% 400

3 2022 그린랩스 농산물 BRV, SkyLake, SK스퀘어 20% 1,700

4 2022 빅마마씨푸드 수산물 Intermediate Capital Group plc (영국 PE) 70% 840

5 2022 오케이미트 축산물 이지스투자파트너스 100% 1,400

6 2022 허닭 축산물 프레시지 100% 914

7 2022 HJF 축산물 KG할리스에프앤비, 캑터스PE 100% 800

8 2021 만전김 수산물 카무르파트너스 100% 1,000

9 2021 세중 축산물 동원F&B 100% 412

10 2019 구리청과 농산물 웨일인베스트먼트 / 포시즌스캐피탈 100% 290

11 2019 대아청과 농산물 호반프라퍼티 51% 288

12 2018 마니커 축산물 우리손F&G 51% 133

13 2018 삼해상사 수산물 CJ제일제당 49% 400

14 2018 선우프레시 축산물 어펄마캐피탈 85% 1,000

15 2017 성경김 수산물 어펄마캐피탈 100% 1,510

16 2016 대흥농산 농산물 앵커PE 78% 560

17 2015 금천미트 축산물 동원F&B 100% 450

18 2014 농업회사법인 팜에이트 농산물 IMM인베스트먼트 55%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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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인수가격 단위: 억 원)

No. Announced Target 사업 영역 인수자 인수지분 인수가격

1 2025 참푸드 양념육 대상 100% 250

2 2025 화미 식자재 더파트너스PE, 놀부 100% 450

3 2024 제주맥주 주류 한울반도체 24% 100

4 2024 푸드나무 HMR 온힐파트너스 43% 90

5 2024 건강마을 음료 미래생명자원 100% 170

6 2024 퓨어플러스 음료 한화갤러리아 100% 200

7 2024 제주소주 음료 OB맥주 NA NA

8 2024 에이지에프 김밥 제주맥주 17% 80

9 2024 홍우 한우 대상홀딩스 80% 68

10 2024 샘소슬 생수 플무원샘물 100% 253

11 2024 이그니스 음료 등 키움PE 7% 120

12 2024 개미식품 곡물과자 닛씬 100% 480

13 2024 네오크레마 식품첨가물 아시아금융그룹, 아시아홀딩스 15% 105

14 2024 애니원에프엔씨 음료, 시럽, 라면 BL팜텍 36% 90

15 2024 웅진식품 음료 등 퉁이그룹 21% NA

16 2023 델리치푸드 치즈 대한제당 71% 100

17 2023 비엘헬스케어 건기식 광동제약 59% 300

18 2023 인그리디언코리아 전분 사조대림 100% 3,840

19 2023 윈저글로벌 주류 파인트리자산운용 100% 2,000

20 2023 합천식품 HMR 페블즈자산운용 100% NA

21 2023 네오크레마 식품첨가물 아시아금융그룹, 아시아홀딩스 NA NA

22 2023 한국축지 초밥 Asahi Shokuhin Co Ltd NA NA

23 2023 삼해상사 김 CJ제일제당 20% 170

24 2023 더조은워터 생수 웅진식품 100% 43

25 2023 대일 음료 유진자산운용, 신영증권 100% 110

26 2023 엄지식품 HMR UCK파트너스 22% NA

27 2023 수지스퀴진 HMR UCK파트너스 80% 170

Samil PwC94



No. Announced Target 사업 영역 인수자 인수지분 인수가격

28 2022 빅마마씨푸드 천연조미료 ICG 70% 840

29 2022 피피이씨글로벌김치 김치 풀무원 50% 160

30 2022 상일 음료 인베스터유나이티드 NA NA

31 2022 진한식품 HMR 다올PE 100% 700

32 2022 비앤비코리아 식용유 하일랜드EP 31% 160

33 2022 코스팜 건기식 푸드웰 70% 228

34 2022 로젠치즈앤푸드 치즈 에쓰푸드 100% 380

35 2022 티젠 음료 VIG파트너스 85% 800

36 2022 상신종합식품 HMR 휘트린씨앤디 등 78% 390

37 2022 프레시지 HMR 앵커PE 50% 3,000

38 2022 푸드어셈블 HMR 롯데푸드 20% 60

39 2022 엄지식품 HMR UCK파트너스 70% 300

40 2022 올리브 조미식품 엠지푸드솔루션 100% 700

41 2022 허닭 HMR 프레시지 100% 1,000

42 2022 테이스티나인 HMR 프레시지 100% 1,000

43 2021 지구인컴퍼니 대체육 프라이머사제, IMM인베스트먼트 등 NA 280

44 2021 프레시지 HMR 앵커PE 50% 2,000

45 2021 만전식품 김 카무르PE 100% 1,000

46 2021 테일러팜스 푸룬주스 흥국에프엔비 75% 225

47 2021 인덜지(수제맥주사업부) 수제맥주 교촌에프엔비 100% 120

48 2021 아이스올리 식용얼음 이음PE 100% 130

49 2021 엠지푸드솔루션 소스 KTB PE 80% 250

50 2020 잘론네츄럴 건기식 펌텍코리아 60% 120

51 2020 에스제이코레 HMR 메디프론디비티 100% 220

52 2020 금호통상 수산물 가공식품 0 NA NA

53 2020 해태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등 빙그레 10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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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인수가격 단위: 억 원)

No. Announced Target 사업 영역 인수자 인수지분 인수가격

1 2025 뚝심한우 한식 이정 100.0% 58 

2 2024 홍종흔베이커리 베이커리 새로인베스트먼트 등 100.0% 128 

3 2024 다운타우너 햄버거 하일랜드뗴 80.0% 80 

4 2024 오구쌀피자 피자 오케스트라PE 100.0% 100 

5 2024 명륜당 한식 포레스트파트너스 70.0% 1,600 

6 2024 평창한우마을 한식 칸서스자산운용 NA 470 

7 2024 호치킨 치킨 다인FC 100.0% 34 

8 2024 한국맥도날드 햄버거 카말 알 마나 100.0% 274 

9 2024 트릴리언즈 디저트 삼화식품 100.0% 400 

10 2024 엠에프지코리아 양식 임마누엘코퍼레이션 100.0% 500 

11 2024 컴포즈커피 커피 졸리비 100.0% 4,700 

12 2024 JK엔터프라이즈 햄버거 엔시트론 80.0% 75 

13 2024 학산 커피 UCK파트너스 13.0% 230 

14 2024 더베이커스 베이커리 매일홀딩스 100.0% 157 

15 2023 호박패밀리 한식 LIG그룹 80.0% 300 

16 2023 설빙 디저트 UCK파트너스 90.0% 1,305 

17 2023 샐러디 샐러드 하일랜드EP 60.0% 360 

18 2023 커피베이 커피 페트리코파트너스 등 100.0% 170 

19 2023 KFC코리아 햄버거 오케스트라PE 100.0% 558 

20 2022 놀부 한식 NB홀딩스 컨소시엄 57.0% 200 

21 2022 피자헤븐 피자 맘스터치 100.0% 25 

22 2022 역전F&C 한식 케이스톤파트너스 100.0% 1,500 

23 2022 맘스터치앤컴퍼니 햄버거 KL&파트너스 14.2% 867 

24 2021 투썸플레이스 커피 칼라일 100.0% 8,800 

25 2021 반올림식품 피자 오케스트라PE 88.3% 550 

26 2021 학산 커피 UCK파트너스 35.0% 700 

27 2021 스타벅스 커피 이마트, GIC 50.0% 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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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1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양식 BHC 100.0% 2,500 

29 2021 앤하우스 커피 보라티알 100.0% 1,400 

30 2021 롯데 지알에스 양식 MGF코리아 100.0% 100 

31 2021 디딤 한식 정담유통 30.0% 278 

32 2021 
효도치킨, 

브루클린더버거조인트
치킨, 햄버거 UCK파트너스 100.0% 300 

33 2020 다이닝브랜즈그룹 치킨 MBK파트너스 등 100.0% 16,248 

34 2020 미스터피자그룹 피자 이현민 외 15인 5.1% 54 

35 2020 할리스F&B 커피 KG그룹 93.8% 1,450 

36 2020 노랑푸드 치킨 큐캐피탈, 코스톤아시아 100.0% 700 

37 2020 더스카이팜 한식 더블유홀딩컴퍼니 57.4% 138 

38 2020 미스터피자그룹 피자 TR인베스트먼트 외 1개사 33.1% 200 

39 2020 투썸플레이스 커피 앵커PE 15.0% 710 

40 2020 KFC코리아 햄버거 이데일리 외 1개사 100.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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